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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선진국들의 

농촌지역 일자리 전략 *
마  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1)

농업 생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 종사 인구의 감소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농촌

만 보더라도 전체 지역 경제활동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농

가 경제 내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농가의 연간 

평균소득은 2015년 기준 약 3,722만원으로 이 중에서 농업소득이 1,126만원인 반면, 농

외소득은 1,494만원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여 농업소득은 2004년(1,205

만원)보다 줄었고, 농외소득(954만원)은 크게 늘었다. 지역마다 농사일만 하는 전업농은 

10% 수준에 그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귀농·귀촌 인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한국

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더불어 도시에서 일자리 부족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근 청년층의 농촌 이동도 늘고 있다. 통계청(2017)이 발표한 2016년 귀

농어·귀촌인 통계 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인과 동반가족 49만 6,000명 중 30대 이

하 젊은층이 24만 9,000명(50.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귀농인과 귀촌인 중 

  * (msj@krei.re.kr@krei.re.kr). 이 글은 OECD(2011) 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한 번역과 OECD 농촌 일자리 관련 보고서(참고문

헌) 및 국내 관련 문헌 자료를 보충하여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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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5.8%(5307명), 51.1%(24만 3,413명)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3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귀촌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인구가 위축되고 감소

하는 속도가 최근 정체되고 있다.

이처럼 농업 비중의 축소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농촌 정책에 있어 일자리 정

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농촌 경제의 다각화 및 역도시화(逆

都市化, Counter-urbanization), 즉 도시의 인구가 도시 밖으로 벗어나 감소하는 현상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농촌 일자리 정책 관련 동향을 OECD 발간 보고서와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농촌 일자리 관련 정책 수단 및 숙련 노동

OECD(2011)는 OECD 국가들이 경제위기 시에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 일자리 정책

상의 대응 사례를 모으면서 일자리 연결서비스(Better matching service), 교육훈련 투자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raining),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Support for business to raise productivity), 지역 역량 함양(Building local capacities) 등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1) 일자리 연결 서비스: 국가별로 실직자(displaced people)를 지역 수준의 원스톱숍

(one-stop shops)이나 응급데스크(emergency desks)를 통해 새로운 직업으로 연결하는 지원

활동들을 해왔다. 몇몇 국가들은 민간단체 또는 노동조합이 직장 간 이동(work-to-work

transitions)을 돕는 정책에 깊이 관여하기도 한다. 한 예로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30

개의 직장이동촉진센터(mobility centre)를 설립하여 회사 간, 산업부문 간, 직업 알선조

직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실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고 있다.

(2) 교육훈련 투자: 20세기에도 경기 침체기에 실직 근로자들이 신흥 산업분야에서 고

용을 위해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교육훈련에 재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오늘날에도 특히 일자리 취약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기존 고

용자들의 기술 향상과 청소년의 취업능력 개발과 관련한 광범위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트렌토지역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고용이 취약한 

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전문 기술 유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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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창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는 경기 부양책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식사 배급 서비스 및 보육과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실직자를 고용한 

지방 정부에 특별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OECD 국가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장기적으로 좀 

더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가 및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등의 기존과 다른 경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사회적 경

제부문 강화를 위해 사회투자기금(Social Investment Fund) 을 조성하여 700만 유로를 

투자했다.

농촌지역 기업가 및 사회적 기업가 육성

농촌 지역의 혁신은 개별 기업가나 비즈니스 소유자의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작은 농촌 경제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고용과 수입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기업가의 혁신이 더 큰 의미가 있

다. 농촌지역의 기업들이 대체로 작은 규모라 공식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혁신은 새로운 제품 개발보다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 구매자의 수요를 더 잘 맞추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선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촌에서는 특히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육성이 중요하다. 각종 서비스 공

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은 혁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자본을 형

성하는데 유리하다. 영국에서는 농촌의 인구 감소, 원거리 등으로 민간기업의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정부재정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은 각종 서비스 지역 및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확대

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공동체 운송, 마을가게, 우체국, 아동보호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사회적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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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과 관련한 동기와 동인을 갖고 있는 개인을 발굴 확인

하고, 관여시키고 지원

- 멘토나 롤모델에 접근을 포함한 지원네트워크 활성화 

- 비즈니스 발전의 여러 단계에 지원하는 자본에 접근 지원

- 기업가가 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예, 박람회 참가)

-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에 대한 접근 및 제공

- 기업가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발전시키기 

  자료: OECD(2014); 송남근(2015) 재인용.

(4) 기업의 생산성 지원: 다양한 지역에서 향후 경기침체에 덜 취약하도록 현지 산업

의 생산성 및 적응성에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밀라노시

는 젊은 기업가들이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패션, 에너지 및 식품분야에서 혁신

적인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상공회의소, 시립대학,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및 밀라노 주 기업협

회(Province of Milan Firms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지원했다.

(5) 지역 역량 개발: 각국 정부는 보다 많은 수의 구직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지역차

원에서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했다.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여러 당사자 간의 공동접

근(joint approach)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 차원에서 조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

었다. 한 예로 호주 정부는 일시적으로 실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을 돕기 위해 일

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지역고용조정자(local employment coordinators)’를 임명했다.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경제 성과와 더불어 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있는, 즉 숙련된 노동력(skilled worker) 관리가 중요하다.

OECD(2009)에서도 양적인 일자리 우선보다는 질적인 접근, 즉 훈련 우선정책으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담당

자들은 일자리 우선의 태도에 몰입되어 훈련보다는 일자리 매칭에 더 신경 쓰는 관행

이 있고, 취약계층은 지역수준의 고용정책에서 주된 대상이 되지 못했다. 지역의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은 한정된 자원 제약 하에서 접근하기 쉬운(ease to reach) 대상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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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

자리 우선의 정책 지향보다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의 통합이 지역 숙련 정책의 

주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일자리(employment)과 숙련(skill)을 통합적으로 사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규용 외 2014).

OECD(2010)는 지역 근로자들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원칙으로 다음 다섯 가

지를 들고 있다. 첫째, 적응력이 있는 숙련 노동 창출(Building a skilled and adaptable la-

bour pool), 둘째, 지역경제에서 숙련노동력의 활용도 제고(Better utilizing skills in the lo-

cal economy) 셋째, 고용 개선과 숙련도 향상 지원(Supporting employment progression and

skills upgrading.) 넷째, 신생 성장 산업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Gear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emerging sectors), 다섯째,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정착(Putting in place good

local governance) 등이다. 이후 장에서는 이들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농촌 일자리와 적응력 높은 숙련 노동 창출

경기침체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부 트렌드와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고도의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여 새로운 

경제 기회에 적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도시와 달리, 대부분 농촌 지역은 노동

력을 보다 유연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응성은 다양한 수준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고용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혁신과 변화 적응에 좀 더 

적극적이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장려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가 

지역 경제를 보다 적응력 있게 유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인력

의 숙련 수준과 고용 가능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의 변화 적응력을 높이려면 지역 공공기관의 이중 접근(dual approach)이 필요하

다. 첫째, 노동자들은 높은 수준의 일반 역량(General Skills;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조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둘째 동시에 직장 생활 속에서 사람들

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유연한 교육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

일반 역량 개발: 오늘날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할 수 있는 ‘창

조적 계급(creative cla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

my)’에서 일반 역량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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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의 순환을 촉진하여 숙련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가치 있는 

지식으로 변형시킬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일반 역량은 고용 사다리(employment

ladder)의 꼭대기에 있는 고급 인력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객과의 소통에서 문

제를 해결하는 일상 업무(routine work) 근로자에게도 필요하다.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인 작업장에서의 학습(learning by doing)이 

직장 전체에서 필요하다.

유연한 교육 시스템: 사람들은 보다 전문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기술 요구

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 생활 전반에 걸쳐 일자리 및 훈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 학습은 평생 동안의 과정이어야 한다. ‘평생 학습(lifelong learning)’이라는 용

어는 현재 OECD 국가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지역 경제에 잘 스며든

(well-embedded) 평생 학습의 포괄적 시스템은 찾기가 어렵다. 평생 학습은 새로운 대

상 그룹(일하는 성인, 노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개방하고 다른 요구 사항

이 있는 사람들(예: 과중한 업무 및 가족 부양)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들에게는 근무 시간 내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근무 시간 외에

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자에게는 이들이 학창시절 받았던 교육이 

지금과는 다른 경제·기술 시대에 이뤄져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특별히 맞춤형으로 교

육될 필요가 있다.

저숙련(low-skilled) 성인일수록 일반적으로 교육에 접근할 가능성이 적다. 많은 지역

사회는 저숙련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에서의 ‘참여 정체(stagnation of participation)’에  

대응해야 한다. 불이익 집단(disadvantaged group)은 그들 스스로 한번 실패를 경험했었

기 때문에 교육 제도에 대해 환멸을 느낄 수 있기에 교육·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이나 다양한 조직 환경에서 교육·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학습 기회를 실험하고 있다. 음악,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은 특

별히 ‘훈련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거부감이 적은 학습기회 제공에 유용하다. ‘실습 회

사(training firm)’와 ‘산업체 현장 실습(work experience placement)’은 전통적인 교육 환경 

밖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대두된다.

많은 OECD 지역에서 실직자의 취업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은 장기간 훈련받을 기

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장기간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

지 않는 비교적 짧고 강도가 낮은 코스에 자금을 많이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더 많



세계농업 제 208호 | 9

은 자원 집약적인 훈련에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실업자에게 기술 

업그레이드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및 교육 기관간의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별 차별화된 접근 또한 중요하다. 대기업은 정규교육 계획과 조직 교육 플랫폼

을 통해 노동력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중소기업(SME)은 공

공부문의 지원을 받아 다른 직장(대기업)에서나 다른 형태의 지식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4. 농촌 일자리와 지역의 숙련노동 활용도 제고

실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OECD 국가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단위 일자리 창

출 지원 조치를 추진하여 왔다. 2008년 경제 위기 직전에 일자리 증가를 바탕으로 많

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자리가 대규모

로 창출되었고 그 속에 내재된 문제들이 가려졌다. 이러한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사람

들을 고용 상태로 유지시켰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저임금 일자리로 인해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이 대규모로 양산된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동안 대부분 

근로자의 순 임금과 소득은 정체되었다. 기술, 급여 및 경력 궤적이 상호 일치하는 전

문직 업무는 저임금, 고위험 근로자(low-wage, high-turnover employees)에 의해 수행되면

서 해체되었다. 고용·해고의 용이성(easy availability of employment)은 사람들이 장기간

의 교육 훈련에 투자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소년들이 일찍 교육과 훈련을 그만두고 

취업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재정적 이익을 가져 왔지만, 장기적으로 

직업 전망과 전체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취업 우선(work first)’ 주의는 

공공기관에까지 침투했고, 공공 고용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장기 취업을 위한 투자보

다는 가능한 일자리에 신속하게 매칭시키는 쪽으로 흘러갔다.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기관들은 고용주들이 현

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생산성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용주는 지역 인재 풀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

용 기회를 개선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간부문은 글로벌 경기

침체기 이전에 생산성 및 업무 조직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꺼

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산업의 강점을 보완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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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은 특히 고립된 농촌지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다양한 지역단위의 기술

과 공급 간의 복잡한 관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그림 1>.1) 인구 통계학

적 변화와 이동성의 맥락에서 많은 공동체는 경기침체 이전에 기술 격차와 부족을 

겪는다(그림 1의 왼쪽 상단). 다른 곳에서는 낮은 기술 공급이 지역 고용주들 사이의 

기술 숙련도가 낮을 ​​때(낮은 기술 평형) 일치하기도 한다(그림 1의 왼쪽 하단).

그림 1.  숙련 수요-공급에 따른 저숙련 균형과 고숙련 균형 

공급
낮음  높음

수
요

높음

낮음

숙련 수준 차이와 부족
(Skills Gaps &
Shortages)

고숙련 균형
(High Skills 
Equilibrium)

저숙련 균형
(Low Skills 
Equilibrium)

숙련 과잉
(Skills Surplus)

자료: Froy, F., S. Giguère and A. Hofer (eds.)(2009).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모든 비즈니스, 모든 

지역사회가가 다른 지역사회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그 사회에서 충분히 활용되어 생산성을 발휘하기까지는 약 50년이 소요된다

(Coyle 2001, OECD 2011 재인용). 일부 고용주는 기업체의 기술 수준의 큰 변화 없이 

최소한의 급여를 주고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곧 저숙련의 악순환(vicious cy-

cle)에 빠지게 된다. 회사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교육

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에 교육받은 고급 근로자가 부족하게 

 1) Finegold와 Soskice(1988: 22)가 영국 교육·훈련 정책의 실패 원인 진단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처음 등장함. 영국 정

부는 1980년대 말까지 정부차원의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경쟁상대국과의 생

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함. 이에 인력의 숙련도(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숙련인력의 공급에 대한 논의에만 매몰되

어서는 곤란하며, 숙련인력의 수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게 됨(마상진 외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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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숙련인력에 대한 활용 역시 위축된다.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숙련 인력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위험하다. 숙련에 대한 지역의 수요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기술 과잉(skill surplus)

이나 고급인력 유출(brain drain)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많은 경우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숙련 부족과 달리 노동력 부족의 경우 종종 임시적 대응 방안 모색에 급

급하다. 노동력 부족은 지역 일자리가 지역 인력으로 부족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임금 및 제반 근로 조건이 끌리지 않아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상황은 종종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결한다. 정책 입안자는 제

공되는 고용의 질과 지식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거주지를 포함한 근무여건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를 돕는 것은 경기침체의 맥락에서 중요하지만 장기적으

로 경제 발전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때로는 주어진 노동 수요에 대한 공급이 

없다면 해당 지역 또는 기업의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의 방법이 지속가능하지 않으

며, 빈 일자리가 장기적으로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종종 지역에서

는 이러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임시방편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나쁜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노동시장 질서를 훼손시켜, 지속적 생산성 저

하 및 구조조정 필요성 약화로 이어진다.

공공부문이 지역 업체들의 생산성 문제에 대해 사업 조언을 하는 것은 쉬운 문제

가 아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개입 이전에 상호간의 신뢰성의 

간극(credibility gap)을 채워야 한다. 공공부문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보다 많은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영국의 사

우스이스트 링컨셔(South-East Lincolnshire) 지역의 한 대학 캠퍼스는 ‘식품산업 기술훈

련 파트너십(Food Industry Technical Training Partnership)’ 형성을 주도하여 지역 노동자

들의 숙련도 향상과 혁신 공유 및 기술 이전 촉진을 통해 지역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이 파트너십은 지역 산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훈련기회 제공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자신들의 역량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격려하는 데에 가

장 유용한 경험과 지식의 비공식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지역 정책 입안자는 숙련 공급과 숙련 수요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 숙련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그림 2>. 호주는 숙련생태계접근법(skills ecosystem

approach)을 개발하여 이러한 통합 접근법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 실험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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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숙련 개발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숙련생태계모델에서는 숙련 부족을 노동 조직과 이직률에 관한 문제이면서 교육·훈

련 기관을 통한 숙련된 인력의 공급에 관한 문제로 바라본다. 새로운 훈련 과정을 만

들어 노동력 부족에 자동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책 입안자는 먼저 그러한 부족의 원

인을 평가한다. 훈련 부족으로 인해 숙련 부족의 문제인가? 아니면 일자리가 매력적

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직원 이직의 문제인가? 이 모델 도입 이후 몇 개 주에서는 자

체 계획을 개발했다. 퀸즐랜드는 현재 60개의 숙련생태계프로젝트를 개발했다. 프랑

스에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부문간 협약에 따라 2008년에 지방 차원에서보다 능동적

으로 고용 및 숙련 관리를 위한 전략(Gestion prévisionnelle des emplois et des compétences

territoriales, GPEC)을 시작했다. 이 전략은 ①기업 수준의 사업계획 ②지역 공동체 사

회 경제적 전략 ③지역의 근로자 개개인의 경력 계획의 강력한 연계를 구상하고 있

다. 이 전략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역 주민의 숙련 수준과 기업 내 업무 조직 개선

을 위해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2.  숙련의 공급과 수요 균형화 전략

공공 고용서비스, 훈련기관,
대학, 지역개발기관

고숙련               고숙련
고숙련

노동                 고용
균형

인력                 활용

자료:OECD(2011) 마상진 외(2015: 10 재인용).

5. 농촌 일자리와 숙련 향상 지원

숙련 활용에 있어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용주는 직원 숙련 향

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저숙련 근로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더 나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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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OECD(2006)는 고용주들은 대체로 저숙련 

인력에 대한 훈련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농촌의 일자리가 일시적인 것

이 많아,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현재 하고 있는 직무를 향상시킨 이후 다음 단계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 직원의 숙련에 투자할 동기 자체가 

없어진다. 최근 미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경력(진로)경로접근법(career pathways ap-

proach)’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직무로 구성

된 직업들에 대한 새로운 경력 경로를 개발해 준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경력

경로 우선정책(career pathways initiatives)’을 만들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산업협회 및 대학과 함

께 적절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맞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초급부터 상급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경력 전환에 필요한 훈련을 연계시키며 성인 맞

춤형 진로상담을 통해 정보를 보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력 사다리(career ladder)가 개발·지원은 개별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 간 수평 링크를 구축하여 지역 차원에서 ‘경력 클러스터(career cluster)’를 창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적절한 기술 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평

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는 많은 주

(states)와 지역에서 채택되어 지역 노동시장 요구에 맞게 조정된 ‘경력 클러스터(career

cluster)’정책을 추진했다. 경력 클러스터는 공통점이 많은 직종과 광범위한 산업을 그

룹화한 것이다. 경력 클러스터별로 중, 고, 대학교, 대학원 및 직장단계에 이르기까지 

2~7개의 진로 경로가 있다. 저숙련 저소득층 근로자는 미래의 자신의 경력목표와 연

계하여 일련의 관련 강좌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클러스터 네트워크(network of clus-

ters)는 연방차원의 직업교육국 전국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irectors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에 의해 감독되고, 주정부, 학교, 교육자, 고용주, ​​산업별 그룹 및 기

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제공된다. 시카고는 ‘제조업숙련프로그램

(Manufacturing Skills Program)’이라 불리는 제조업에서 필요한 훈련에 대한 클러스터 접

근법을 개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1991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현지 제조부문(특히 금

속 세공, 목공예 및 전자 산업)의 교육 요구에 중점을 둔다. 제인아담스자원회사(Jane

Addams Resource Corporation)는 고용주와 함께 직업프로파일링(occupational profiling)과 다

양한 직무에 대한 숙련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회사 내부의 직무사다리(job ladder)를 만

들어 직원들이 훈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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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의 신생 성장 산업분야에 대한 교육 ‧ 훈련 강화

녹색 경제로의 전환(transition towards a greener economy)은 정부, 기업, 노동조합 및 시

민 사회가 경제·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처하면서도 환경적 압력을 줄이기 위해 함께 작

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OECD 2009). 기후 변화, 고용 및 지역개발에 관한 LEED

프로젝트(The LEED project on Climate Change,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는 지역 

파트너십이 지역 노동시장이 녹색 경제(green economy)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스티리아(Styria)

지역은 녹색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이 공공-민간 파

트너십을 통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OECD 2010).

녹색 경제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숙련 수준(숙련이 낮은 초급단계 기술자에

서부터 고임금 고급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에서의 숙련 부족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

부 분야는 친환경기술로의 전환으로 이득을 얻지만, 다른 분야는 실직 또는 직무 이

동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일자리와 숙련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녹색 성장(green growth)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책 분야이기에, 많은 지역에서는 지

역 노동시장이 친환경적인 관련 분야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남부 알자

스(South Alsace) 지역에서 시작한 TransverS'AL 플랫폼은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한 예이

다. 뮐루즈(Mulhouse) 지역고용사무소에서는 노동조합, 훈련기관 및 산업연합체(sector

federation)와 협력하여 녹색 경제에서 현재 작동하는 분야, 성장할 분야와 잠재 분야를 

나누었다. 현재 사용되는 숙련에 대한 평가와 각 부문에서 요구되는 미래 숙련에 대

한 평가(축소 및 확대)도 하였다. 이 접근법의 중요한 부분은 기존 숙련(기술) 중에서 

이전 가능한 숙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EXBAT 프로젝트는 섬유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기술(축소되는 분야)이 녹색 

건설부문(확장되는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촉진시키는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철강 및 자동차와 같은 축소되는 산업부문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평가되었다. 자동

차산업이 특히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미시건주는 민간부문 녹색 일자리가 민

간 고용의 3.4%에 불과하지만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산하고 새로운 전

략을 추진하였다. 녹색 기술분야의 추가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미시간주는 정

부, 자동차 제조 산업 고용주 및 교육 및 훈련 제공업체 간의 파트너십인 녹색산업전

환아카데미(Academy for Green Mobility)를 설립하여 사람들이 전통적인 휘발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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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서 고급 추진 차량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시건주는 또한 

노령 인구의 맥락에서 일자리 성장이 이뤄지는 보건부문에서의 산업전략도 추진하였

다. 주정부의 지역숙련연합(Regional Skills Alliance) 계획에 따라 시작된 13개의 초기 연

합 중 9개가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숙련연합 프로그램은 현지 인력 개발 및 

교육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 분야의 일자리는 저임금 상태였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

았다. 이는 숙련 부족으로 연결되고,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양

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서 및 요구되는 의사소통 기술에 비해 보수와 근

무조건이 낮았다. 따라서 이 분야의 노동력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직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호주 퀸즐랜드의 숙련생태계프로젝트 중 하나는 노인 간호 분

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퀸즈랜드 노인간호 숙련형성전략(Queensland Aged Care Skills

Formation Strategy)은 주 정부가 간호분야 숙련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산업 

및 등록된 교육기관을 모으기 위한 사업이었다. 숙련 부족은 해당부문의 경력 개발 기

회 부족, 확고한 지원 및 개발 메커니즘의 부재, 그리고 근로자의 기술과 지식을 완전

히 사용하지 못함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교육 및 훈련, 인력 관리, 직무 설계, 산업 이

미지 및 산업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보건 보조원(health assistant)들의 역할이 재설계되

었고, 간호의 범주 전반에 걸쳐 일관된 교육 및 경력 경로를 개발하였다.

녹색 경제, 사회복지 분야 외에도 새로운 산업분야의 기회 발굴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노동시장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새로운 고용 분야와 교육 요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사회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정책 입안자들

은 특정 부문에 집중하면서 시장 요구에 부응하여 진화하는 ‘유연한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농촌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중앙 정부는 지역 정부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정책적 개입을 하지만 모

두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정책이 파편화되고, 서비스가 중복되고, 실행 

기관들(agencies)이 서로 소통하지 않을 경우 국가 정책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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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및 낭비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

양한 지방 공공기관들의 정책과 사업 추진에 있어 공동의 우선순위와 행동에 대한 

합의에 이르려면 다양한 절충안(trade-offs), 시너지, 그에 따른 희생 등에 대해 협상이 

필요하다. 지방의 실행기관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워진다. 많은 공공 또는 준 공공기간들이 조직 목표를 

결정할 때 융통성이 부족하다면, 공동으로 설정할 목표보다 기관 자체의 목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여건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지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강력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아직 노동시장 관련 지역 데이터는 매우 제한

적이어서 지역의 기관들은 대개 비정형 설문 조사에 의존한다. 많은 경우 지역 전략

은 지역 문제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잠재 고객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부

족하다. OECD 회원국들이 지방 차원에서 정책을 연계하고, 지방 정부와 다른 거버넌

스 수준을 연계하고, 우선 정책을 협의·결정하고,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과를 향상시키는 관리 도구로서 지역 파트너십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지역 

파트너십은 전통적으로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부문의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며 주제에 

따라 인적 구성비가 정확히 일치한다. 지역 파트너십은 전통적으로 기존 정책 틀 내

에서 작업을 시도하여 지역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

면 파트너십은 지역 경제를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조율하고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OECD 2010).

많은 OECD 국가에서 정책은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며 일자리와 숙련 분야의 의사 

결정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거버넌스 참가자가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실

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지역 파트너십과 지역 전략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OECD 국가에 대한 연구(2011)에 따르면 정책의 유연성(policy flexibility)이 지역단위 정

책 통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연성의 성취가 반드

시 정치적 탈집중화(political decentraliz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 예산 관리, 성과 목표 설정, 적격성 결정 및 서비스 아웃소싱 등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고 충분한 자유를 부여하면 된다. 더 큰 유연성은 지역 주체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능력 배양의 필요성과 책임에 대한 새

로운 메커니즘의 창출을 암시한다. 특히 수평적 책임(accountability)은 지역 주체들이 

서로의 행동(예: 지역 게시판, 파트너십 및 조사 패널)에 대해 상호 책임을 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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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체가 지역 차원에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복잡한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은 물론 필요한 역량, 특히 분석 및 기술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지역의 역량이 낮아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자원을 제공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과 통제 권한을 갖지 않고서는 지역 주체는 자신의 역

할을 구축할 기회를 갖기 힘들다. 유연성, 책임성 및 역량(flexibility, responsibility and

capacity) 간의 절충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점진적으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웨이버시스템(waiver system)은 새로운 활동을 실험하고 제공할 수 있

는 역량을 보유한 지역의 ‘인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s)’에 더 큰 유연성

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성공적이었다. 이를 통해 역량을 구축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

하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방에게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지역고용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사회 자본 및 신뢰 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다. 비공

식적인 관계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열쇠가 된다. 이 점에서 기관장 간의 공식 파트너십보다는 실제로 

일상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 간에 구축할 수 있는 많은 하부 접촉이 중요하

다. 실무자들이 ‘지역적 문제해결정신(local problem solving mentality)’의 틀 안에서 정책

을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질 경우 그 효과가 더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식 

경제의 맥락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혁신과 아이디어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

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절감시킨다.

8. 농촌 지역 일자리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

농촌지역 일자리정책 사례로 유럽연합 EQUAL프로젝트와 일본의 지역고용 창조사

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8.1. 유럽연합 EQUAL 프로젝트와 프랑스 꼬오페레 사례2)

유럽연합의 EQUAL은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와 이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목

표로, 유럽사회기금에 의해 재정이 충당되었던 프로젝트로 노동과 구직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테스트하고, 성공

적인 사례들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유럽연합은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32억 유로를 투입하였고, 회원

 2) 엄형식·마상진(2010)의 보고서에서 내용 요약·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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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의 대응투자는 22억 유로였다. 회원국에서는 주로 노동부가 EQUAL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꼬오페레(Coopérés)파트너십(이하 파트너십)은 프랑스 중부 농촌지역인 사온(Saô̂ne)

과 루아르(Loire) 지역에서 유럽연합의 EQU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역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와 주민참여적인 방법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집합

적인 진단을 수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공익협동조합들을 조직하였다.

파트너십은 이미 EQUAL 프로젝트 이전에 사온/르와르 농민상호공제조합(Mutualité

Social Agricole Saô̂ne et Loire, MSA 71)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의 네트워크로 활동

하고 있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EQUAL 프로젝트는 MSA, 협의회가 발전한 꼬오페레 네트워크,

그리고 훈련지원기관인 AFIP로 구성된 개발파트너십을 통해 수행되었다. 파트너십은 

사온과 루아르 지역 각지에서 18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인구 1,700명의 

뚤롱 쉬르 아루(Toulon-sur-Arroux)에서는 지역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수

행되었다. 파트너십은 이 마을에서 먼저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

했는데, 그 결과 교통과 서비스의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지역 실업자들

의 조직을 결성하였는데, 3년간 유지된 이 조직을 통해 지역실업자의 거의 절반인 25

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서비스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으로서 전통 물레방아간이 유럽

농업기금의 지원으로 리노베이션되어 도서관과 민간단체사무실, 공연장이 들어선 복

합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이 공간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대답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활동

들의 보금자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마을인근의 2/5가 숲으로 덮여있는 모르방(Morvan)

에서는 나무칩을 연료로 개발하는 파트너십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03

년에 파트너십의 주도로 설립된 FLAM 나무에너지(FLAM Boi Energie)라는 민간단체는 

목재생산과정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시키고, 목재연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며,

목재보일러 구입에 사용될 수 있는 은행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등의 활동을 목

표로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소비자층을 형성하였다. FLAM 나무에너지는 

현재 일주일의 절반은 교육훈련의 과정으로 구성된 8개의 인건비지원 일자리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익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파트너십에 의해 진행된 

다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외에, 파트너십의 활동은 지역정치와 공공정책의 변화

를 가져왔다. 부르봉-랑시에서 조직된 Ac'tive BL은 실업자들과 지역의원들 사이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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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었다. 기초지자체간 협의체인 SIVOM 역시 ‘고용과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활성화’라는 참여적인 STEP(stimuler le territoire par l'emploi et les projets, STEP)

방법론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간단체를 만들

고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8.2. 일본의 실천형 지역고용 창조사업과 후카우라마을 사례3)

일본의 실천형 지역고용창조사업(実践型地域雇用創造)은 고용 사정이 어려운 지

역에서 지역 관계자의 독창성이나 발상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력을 기반으로 고용 창출의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2007년~)과 지역고용창출실현사업(2008년~)를 통합하여 2012

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진흥시책이나 각 부처의 지역

재생 관련 시책 등과의 연계 아래 시정촌이 설치한 해당 지역 경제단체 등의 관계자

로 구성된 지역고용창조협의회가 제시한 고용대책에 관한 사업 구상 중에서 경연 방

 3) 강은영·김준영·이상호(2015)과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実践型地域雇用創造) 참조하여 요약 정

리한 내용임.

그림 3.  일본 실천형 지역고용 창조사업 추진체계

실시 계획

      후생노동성               기획서평가위원회

                                 제3자 위원회

   도도부현 노동국

               지역고용창조협의회
             (동의자발고용창조지역)

                                  지역 경제단체         시정촌

                                  외부 전문가        도도부현

          타 지역관계자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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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이나 파급으로 지역고용4) 기회를 증대시

키는 효과가 높고 지역의 산업 및 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선

발하여 당해 협의회는 그 사업의 실시를 위탁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지역경제개발을 통해서 고용창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자금과 자문

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4년까지 총 92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실천형 지역고용 창조

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용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일반 시정촌의 상용 유효구인 배율

이 1배 미만이고, 최근 5년간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에서 평균 이상이고, 응모 시정촌

이 ‘거리·사람·일의 창생에 관한 지방종합전략’을 책정하고 있어야 한다. 2014년의 경

우, 92개 지역에 52억 7,300만 엔이 6,414명에게 지원되었다(1인당 지원금 82만 엔). 주 

요 사용내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① 고용확대 메뉴(고용주 대상): 신규 창업, 신 분야 진출 매력 있는 직장 만들기 등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예: 창업이나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는 

연수 등)

② 인재육성 메뉴(구직자 대상): 지역의 인재 요구 등을 감안한 지역 구직자의 능력 

개발과 인재육성(예: 스킬 업 교육, 직장체험(지역 내 기업, 구직자 등의 요구 및 

니즈에 맞는 취업 등에 유익한 것) 등

③취업촉진 메뉴: ① ,②의 메뉴를 이용한 고용주·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구직자

의 취업 촉진(예: 구인 정보의 수집·제공, 취업 면접 회의 개최 등)

④고용창출 실천 메뉴: 지역의 산업 및 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실시에 따

른 파급적인 고용기회의 증대(예: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판로 확대, 관광객 유치 등)

실천형 지역고용창조사업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의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효과는 신규사업과 사업확대에 의한 취업자 증가, 사업 종료 후 사업지

속에 의한 취업자 증대, 실천사업 성과로 인한 경제활성화에 의한 취업자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간접효과(파급효과)는 지역홍보 등에 의한 관광객 증가 혹은 관광관련사

업체에서의 취업자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후카우라마을은 인구가 약 9,500명인 작은 마을이며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

 4) 실천형 지역고용창조사업은 지역고용개발촉진법(1987년 법률 제23호)에 정하는 사업임.



세계농업 제 208호 | 21

지 실천형 지역고용창조사업이 지원되었다. 2000년 중반 이후 후카우라마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마을 전체의 활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농업부문의 침체

로 농가소득의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후카우라마

을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삼림자원(시라까미 숲)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6차 산업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증진형 관광” 사업화를 과

제로 선정하였다. 후카우라마을이 실천형 지역고용창조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

면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Ÿ 지역의 구직자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인재육성 지원 

Ÿ 창업 포함 60명 취업 지원 

Ÿ 마을 구직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역에서 산출된 식자래를 이용한 신상품 개발, 판로 

확대 등 지원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재배되는 산채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 및 판매,

지역의 산책로를 탐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아이스크림과 잼 등 

지역 특산물 개발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9. 요약 및 시사점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해왔던 농촌 지역사회는 농업 비중의 약화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도시 귀농자 등 다양한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촌의 일자리 전략은 도시 중심의 일자리 전략을 그대로 반영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농촌경제는 현대 도시경제와 매우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

다. 값싼 서비스와 제조업이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고, 낮은 기술을 갖춘 인력

이 대부분이고 낮은 출산율과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으로 심각한 고령화 상태이다.

따라서 우수인력이 부족하고, 농업을 제외한 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기업 활동이 제한

적이다. 따라서 농촌의 성장에 있어 외부와의 거래가 중요하고, 하나의 상품에 의존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보다 농촌의 노동시장 변화를 먼저 경험한 OECD 선진국들은 일자리 매칭서비

스,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 지역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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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전략들 중에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

응력 있는, 숙련된 노동력(skilled worker)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일자리 마련보다

는 보다 장기적 안목의 교육·훈련 우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능과 숙련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한다.

또한 숙련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과 지식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거주지

를 포함한 근무여건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전략도 필요하다. 때로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공급이 없다면 해당 지역 또는 기업의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의 방법이 지

속가능하지 않으며, 빈 일자리가 장기적으로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

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

조금 지급과 같은 임시방편적 조치를 취한다면 나쁜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노동시장 

질서를 훼손시켜, 지속적 생산성 저하 및 구조조정 필요성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숙련 개발 뿐 아니라 숙련 노동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역 

숙련전략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

다. OECD 회원국들에서 지방 차원에서 정책을 연계하고, 지방정부와 다른 거버넌스 

수준을 연계하고, 우선 정책을 협의·결정하고,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

과를 향상시키는 관리 도구로서 지역파트너십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지역일자

리 거버넌스 활성화에 지역정책의 유연성이 지역단위 정책 통합에 가장 중요하고 지

역단위에서는 주요 기관장 간의 공식 파트너십 보다는 실제로 일상적인 정책을 시행

하는 실무자들 간의 비공식적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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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청년농업인 실태와 

육성 전략 *
김  경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5)

청년의 영농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 또

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지원하고자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에 유럽 청년 농업인 협의회(Conseil Europeen des Jeunes Agriculteurs, CEJA)에서도 자신

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

의 청년 농업인 및 관련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CEJA가 제시한 육성 전략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유럽의 청년 농업인 현황

유럽에서도 농업인의 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 이동 현상으로 인해, 청년 농업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해왔다. 1979년 전체 농업인 중 35세 이하 농업인의 비중은 

약 25%였고, 65세 이상 농업인의 비중은 약 12%이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농업인 

중 65세 이상 농업인의 비중은 30% 이상으로 급증하였고 35세 이하 농업인의 비중은 

전체의 약 6.0% 대로 줄어들었다<그림 1>.

 * (kikim@krei.re.kr). 이 글에서 제시한 육성 전략은 CEJA(Conseil Europeen des Jeunes Agriculteurs)가 발표한 보고서 

Young farmers are key in the future CAP(2016)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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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 국가들의 청년농, 고령농 비율의 평균 변화(197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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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EJA(2013). Young Farmers in Europe.

EU 국가들의 35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평균 수

준(6.0%)보다 높은 국가는 불가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11개국이다. 그 중에서 폴란드의 

청년 농업인 비중은 12.15%로 EU 국가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 농업인의 비중이 유럽 

평균 수준보다 낮은 국가는 벨기에, 체코,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

스,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이다. 그 중에서도 키프로스는 1.6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그림 2>.

그림 2.  EU 국가들의 청년 농업인 비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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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13). Farm Structure Survey.



세계농업 제208호 | 27

소수의 동유럽 국가들의 청년 농업인의 미래는 앞으로 유망하다고 판단되나, 나머

지 국가들의 청년 농업인 비중은 현재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더욱 감소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CEJA 2013).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더욱 많은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CEJA 2016).

3. 유럽의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1962년 도입된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현재까지도 

유럽의 식량 안보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

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이게 공급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괜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

록 하는 것이 CAP의 목적이다. EU는 2009년부터 차기(2014년~2020년) CAP에 관한 내

용을 구상하였고, 2013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책

이 양 축(Pillar)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양 축 간의 연계성이 좀 더 강화되었다. CAP의 

주요한 정책 목표 및 수단은 다음과 같다<표 1>.

정책목표 1축(Pillar Ⅰ)의 정책 수단 2축(Pillar Ⅱ)의 정책 수단

환경 녹색지불 환경기후시책, 유기농, Natura 2000

청년영농 청년 농업인 추가 직불 청년 영농 정착 지원, 투자 지원

자연제약지역 추가직불 조건불리지역

소농 소농을 위한 단순직불 개발지원

생산자조직화 (협동조합) 법적제도 개선
생산자조직화지원, 협동조합, 
근거리유통망 구축 지원

표 1.  CAP의 1축과 2축의 정책 목표 및 수단

자료: 유찬희(2016) p19 재인용.

양축 간의 정책 수단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1축의 정

책 수단들은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2축의 정책 수단들에 의해 보완된다. 각 

회원국은 자신들의 농업 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1축의 정책 수단을 예

산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EU는 관련 규정 및 회원국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한다(유찬희 2016).

1축에 제시되어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추가 직불금은 1축의 핵심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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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CEJA 2013). 18세~40세 미만의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2축의 

영농정착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직불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신규 청년 농업인들

이 기존의 직접 직불금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원래 수

령할 직불금의 25%까지 가산한 금액을 5년간 수령할 수 있다. 단, 경지 면적이 직불

금 요율에 크게 영향을 주기에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청년 직불금

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적은 25~90ha로 제한하였다. 총 금액은 국가별로 배정된 직접 

직불금 총액의 2%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1) 수혜자는 자산(토지, 가축 등)을 구입

하는 데는 직불금을 사용할 수 없고, 농기계 현대화, 농산물 가공, 농산품 품질 개선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직불금 수령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또는 훈련

의 수준은 회원국들 간에 차이가 있다.

2축은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measures)을 담당하며,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

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영농다각화,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EU

와 회원국이 재원을 분담하고,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을 통

해 집행이 된다. 창업 농업인을 위한 지원으로 영농 계획에 따라 7만 유로까지, 최대 

5년간 융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영농기반(physical assets)에 대한 투자는 기존 농업인 

보다 20% 이상 추가 지원한다. 전문적인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인프라 구축 등도 

지원한다.

4. CEJA가 제시한 유럽 청년 농업인의 육성 전략

유럽 청년 농업인 협의회(Conseil European des Jeunes Agriculteurs, CEJA)는 1958년 이

탈리아에서 창립되었다. 초기에는 6개 회원국의 청년 농업인 조합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EU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CEJA의 주된 목

적은 EU회원국 청년 농업인들의 대표자로서, 청년들의 혁신적인 농업을 장려하며 청

년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회원국들의 청년 농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비

정부기구(NGO)로서, 총회(General Assembly)를 두고 있다. 총회는 청년 농업인 중에서 

1명의 대표와 4명의 부대표를 2년마다 선출하며, 이들은 매년 핵심 이슈들과 청년 농

업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대표단들은 지속적으로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고 

 1) 청년 농업인 직불금 규모는 ha 당 66~100 유로로 추산됨. 평균 경지면적을 토대로 계산 시 943~1430 유로 정도임. EU 농가

당 평균 총 직불금 수령액은 ha 당 402.7 유로 정도임. 농가당 경지면적이 2013년 기준 14.3 ha이므로 평균 수령액은 5758.6 

유로 정도임(마상진·김경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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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A의 모든 활동들을 관리한다. CEJA의 본부 사무국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EU

본부와 매우 가까워 일을 처리하기 용이하다. 본부 사무총장 및 스태프들은 전반적이

고 일상적인 관리들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들까지 포함한 

모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CEJA는 EU 관련 기

관들의 이해관계자들과 자주 토론을 한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에 관한 모범적 실천

들, 농업 정책에 관한 전망, 청년 농업인의 미래 등에 관한 새로운 플랫폼과 네트워크

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2015년 9월부터는 청년 농업인 정책에 관한 선언문

(manifesto)도 발표하고 있는데, 유럽 공동농업정책 CAP을 넘어선 청년 농업인에 관한 

모든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해

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청년 농업인의 미래와 유럽 농정에 대한 사명감을 드

러내고 있다.

CAP이 도입된 이후부터 CEJA는 농업 위기 때 마다 변화하여 온 청년 농업인의 입

장들을 대변함으로써 CAP이 청년 농업인을 확보하고, 유럽인들을 위한 안정적 식량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CEJA의 노력 덕분에, 역사상 처음

으로 청년 농업인 관련 문제가 개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축 청

년 농업인에 관한 의무조항들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 조항들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직접 직불금의 추가 지불(top-up)도 포함한다. 새로운 농촌개발프로그램 RDP에 의한 

수많은 청년 농업인 지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CEJA는 이러한 점들이 유럽 농업의 인

구학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라 보고,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발표하는데 힘쓰

고 있다.

4.1. 청년 농업인 직불금 관련 전략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CEJA는 미래의 유럽 CAP이 가족농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불금은 현재 활동 농업인(Active Farmer)2)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활동 농업인

 2) 활동농업인(농축유통신문 2012), 실경작자(농축유통신문 2012), 실제 활동 농가(이상만 2012), 실경작 농업인(마상진 외 2017)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활동농업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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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Ÿ 사업 및 생산 관리에 재정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

Ÿ 공공 행정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는다.

Ÿ 농업 활동으로부터 공공재를 생산한다.

그러나 CEJA는 이 정의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아래와 같은 기준들이 

추후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Ÿ 연금 수급자는 직불금과 법정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Ÿ 활동 농업인이 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농업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Ÿ 소득 수준 및 노동 시간 등으로 인해 활동 농업인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EU

차원의 리스트 정리가 필요하다.

Ÿ 회원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리스트들에 추가 기준을 제정하여 소득 수준 및 노동 

시간에 대한 비율을 규정해야 한다.

활동 농업인에 대한 정의나 기준들이 변화하면, 직불금 대상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직불금이 지난 수년 

간 시장 변동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직불금

이 오직 토지 문제만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직불금은 리스크 관

리, 환경에 기반한 경영 관리, 금융 상품, 공공재 등에 대한 툴을 통해 정책적 목표에 

도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CEJA는 모든 청년 농업인의 육성·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경영 개발 계획(business development plan)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러므로 최종적으로 직불금의 대상이 되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Ÿ 활동 농업인

Ÿ 41세 이하

Ÿ 농업 교육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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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모든 청년 농업인들이 회원국의 전체 평균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국

가의 지원금은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지원금은 

평균 이하인 전체 농업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청년 농업인은 그 무엇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4.2. 농촌개발프로그램(RDP) 관련 전략

농촌개발프로그램(RDP)은 유럽의 농촌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만들며, 궁극적으로 일자리 중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농업과 농업인은 농촌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CEJA가 전체 RDP펀드의 최

소 10%를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위한 총체적 수단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유이다. RDP는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세대 간 협력을 고취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CEJA는 효과적인 RDP의 미래를 위하여 구축해야 하는 다수

의 영역들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1) 창업 & 지속적인 투자 보조금

농촌 지역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이 필요하다

Ÿ 전체 예산기간 동안 모든 회원국에서 창업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

Ÿ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의무적인 투자 보조금 유치 

Ÿ 소외 지역의 청년 농업인의 구체적인 지원 유지

Ÿ 창업 및 투자 보조금의 질을 위해 필요한 농업교육 및 명확한 사업 계획

(2) 토지 이동성 및 승계 계획

유럽의 청년 농업인들은 토지 접근성, 이동성, 승계 및 상속에 있어 여러 형태의 구

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

인 간의 토지 매칭서비스를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들은 RDP의 펀딩을 이용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은 토지 승계 계획, 파트너십, 공유 농업, 임대 계약 등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및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방안들은 농

업인들의 토지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농업 경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 농업인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작업량을 줄이고,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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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 전수(knowledge transfer)

농업인들이 이론으로부터 실천으로 원활하게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지식 전수를 위해서는 농업인들 간의 경험과 지식의 교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Ÿ 다른 지역, 다른 품목, 다른 세대의 농업인들 간,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지식 전수

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소통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농장에서 

농업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CAP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알

게 될 때 농업과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Ÿ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기술 향상 및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개발이 요구된다.

Ÿ 자문 서비스(advisory service)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 이 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Ÿ 지식 전수와 자문은 금전적인 이유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투자금이나 보

조금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 전역의 청년 농업인 조직은 회원들의 지식 전수를 보조하며, RDP를 통해 지

원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농업인, 대학, NGO,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유럽의 농업과 정책의 미래에 혁신과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농촌 지역에서 제공되는 직업 훈련을 현대화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직업 훈련에 

제공되는 ESF(European Social Fund)를 확대해야 한다.

(4) 농업인 웰빙

고된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복지를 도모하기 위

해서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활동 농업인은 

1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 및 안전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5) 농업인 보조

농업인을 보조하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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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병(sickness)

Ÿ 휴일(holiday)

Ÿ 교육·훈련(training)

Ÿ 육아 휴직(maternity/paternity leave)

Ÿ 청년 농업인 조직 참여(young farmer organizations)

(6) 집단 행동

CAP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CAP은 농업인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강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생산자 단체의 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

어야 한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농업인들은 RDP의 영향력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책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농촌의 청년들도 도시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접근성

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도시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들(예를 들어, 초고속 

인터넷 등)은 농촌에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청년 농업인들이 농장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 Smart Agriculture에 대한 CEJA의 입장

유럽의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지만, 접근성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EU는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혁신적인 

농업 기술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능력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CEJA 또한 이에 

동의하며, 성공적인 혁신 및 기술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Ÿ E-farming과 E-commerce의 향상을 위해 유럽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Ÿ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나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Ÿ 스마트 농업 방법에 관한 자료들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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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의 수집과 공유에 관해서 CEJ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Ÿ 농업인은 자료의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농업인들의 자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또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의 파트너십 등

이 필요하다.

Ÿ 정보의 소유권 관련 문제, 자료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Ÿ 정보는 농업부문 내에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CEJ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Ÿ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

들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Ÿ 농업 실천의 훈련, 개선, 비즈니스 모델(마케팅 및 판매 등) 개발 등을 통해 단

순 기술의 범위를 벗어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나가며

유럽의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청년 농업인 협의회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정책 제안 등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CEJA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럽의 농업 현실 

개선과 농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 숙고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그들의 이익

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교육·훈련을 통한 합당한 능력과 경험 등 요

건을 갖춘 상태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제시한 내

용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청년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들이

다. 무엇보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목표로 함을 기반에 두고 있다.

청년 농업인(40세 미만)의 비율이 1.3%(통계청 2015)에 불과한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수불

가결 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을 전제로 할 때 청년 신규 진입자들을 농업으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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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들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착 지원금 제도를 도

입하고자 지급방식, 규모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 정책이 도입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철저한 사업계획 작성 및 이행 지원,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등 세

밀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과 정책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여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또는 이미 진입해

있는 청년들의 장애요인과 필요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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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식용곤충 소비와 

정책 동향 *
윤  선  희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

1. 들어가며3)

세계 인구는 1960년 30억 명에서 10년마다 10억 명씩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75

억 명의 인구 가운데 약 10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UN에 따르면  

2055년에는 세계 인구가 약 10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식량도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식량 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제한된 

경작지와 수자원, 기후변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

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곤충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가시거나 해로운 존재로 여겨지고 곤충을 식용 소비하

는 문화는 서구사회에 매우 낯설고 혐오감까지 불러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곤충이  

낮은 환경비용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자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문화권에서 익숙한 식

의약품으로 애용되어 왔다. 최근 세계 각국은 곤충산업을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고 있으며, 곤충의 활용범위도 식품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과 생체모방공학 등으

로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sunny35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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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럽의 식용곤충 소비와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식용곤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1.  세계 인구 전망

          자료: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2. 식용곤충에 대한 이해

2.1. 곤충의 분류학적 구분

동물의 분류는 척추(등뼈)의 유무에 따라 크게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구분되며 

곤충은 무척추동물의 절지동물문에 속한다. 곤충의 외형적 특징은 몸의 구조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다리는 세 쌍이며 성충은 2쌍의 날개를 지

녔다는 점이다. 또한 곤충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외골격이 있으며,

날개를 가진 유일한 무척추동물이다.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화하는 냉혈동물에 

속하며 계절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변태를 경험한다. 번식력이 좋고 대체로 어미의 양

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곤충(insect)의 어원은 라틴어 insectum으로 ‘몸이 마디로 구분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곤충은 지구상의 동물 중 종류가 가장 다양한데 현재 약 백만 종 이상이 알려

져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생명체 종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아직까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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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지 않은 종까지 모두 합하면 약 600만에서 1,000만 종으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식용곤충이라 함은 인간의 음식 또는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먹이로

서 제공되는 식용자원을 의미한다.

그림 2.  곤충의 동물 분류학적 위치 

자료: The Teachers Desk. info.

2.2. 곤충산업의 영역

곤충산업은 농식품, 비농식품, 융복합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농식품부문은 친환경

농업과 시설원예 확산에 따른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꽃의 수정을 위한 화분매개

곤충, 식품과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비농식품부문에서

는 최근 애완 및 학습용 곤충과 관련한 분야가 성장하고 있으며, 곤충을 주제로 한 

체험관광과 예술작품, 문화콘텐츠 등도 발전하는 추세이다. 융복합부문에서는 생명

공학의 발달과 분야별 융복합 추세에 따라 곤충을 활용한 유전학 연구 및 곤충의 생

체모방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곤충자원의 연구 영역은 각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크게 동양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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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양은 곤충을 주로 식용 또는 약용, 물질 사용 중심으로 연

구하는 반면, 유럽과 미국 등 서양은 환경농업분야에서 천적용, 화분매개용, 축분 분

해용, 그리고 환경지표용 등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

양에서는 기존에 누에를 가지고 비단을 만들고 번데기나 누에똥을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한 반면, 서양에서는 양봉을 중심으로 광활한 목초지의 화분매개용으로 주로 사

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의 선진국들이 농약 이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농촌 

내 곤충 등 생물 서식공간의 조성 등 과거보다 더욱 친환경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국

민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2.3. 식용곤충 산업의 효과와 이점

식용곤충 산업의 우수한 점은 생산적, 영양학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세대

가 짧고 번식력이 강해 규모화된 공장식 번식 생산에 적합하며, 공간, 물, 에너지, 사

료, 노동력 등 비용절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곤충의 식용화가 주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체의 건강을 

위해 단백질, 불포화지방, 칼슘, 철, 아연 등 영양소가 풍부한 곤충은 닭고기, 돼지고

기, 소고기 및 생선의 대체식품이 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와 문화권에서 일상적

인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환경적으로 볼 때, 곤충은 가축보다 훨씬 적은 양

의 온실가스와 암모니아를 배출하며 곤충 사육에는 토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

그림 3.  곤충과 가축의 이용 효율 비교

소
고
기

닭
고
기

돼
지
고
기

우
유

거
저
리

소
고
기

닭
고
기

돼
지
고
기

우
유

거
저
리

소
고
기

닭
고
기

돼
지
고
기

우
유

거
저
리

지구온난화 지수
(CO2 ㎏ 환산가)

토지 이용
(㎡)

에너지 이용
(MJ)

자료: Oonincx 및 de Boer.

또한 곤충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사료 효율1)이 매우 높고 유기 폐기물을 먹여 키

울 수 있다. 셋째, 경제·사회적으로 적은 자본과 기술로도 채집과 사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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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계 식용곤충 소비 현황

역사적으로 인간이 곤충을 식용한 것은 인류의 탄생시기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가 곤충을 식용으로 이용한 것은 저지방, 고단백의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

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대부터 곤충은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기록은 동서양의 종교 등 고문헌에 다수 남아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약 1,400여 종의 곤충이 식용으로 이용된다고 한다. 대

표적인 곤충 이용사례는 양잠과 양봉이며, 역사적으로 곤충 식용에 대한 기록이 남

아있는 나라는 아시아 29개국, 아프리카 39개국, 남아메리카 23개국 등이 있다. 현

재 곤충을 식용하는 전 세계 인구는 약 25억 명에 이르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는 중국과 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이다. 주로 열대지역 국가가 온

대지역보다 곤충 식용이 활발한데 이는 자연조건 상 열대지역 곤충개체의 크기가 

크고 보다 많은 양이 군집하고 있으며, 연중 다양한 식용곤충류 채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1) 성장 중인 동물에 어떤 사료를 주었을 경우 체중 증가와 사료 섭취량의 비율. 즉, 단백질(고기) 1kg을 얻기 위해 필요한 사료

의 양이며 곤충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료 섭취가 필요하지 않음.

그림 4.  국가별 식용곤충 종의 수 

자료: GEO 정보센터, 와게닝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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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구사회는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

이 크다. 과거 아메리칸 인디언 종족 중 약 25~50%는 곤충을 식용하는 전통이 있었

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가 낯설고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 영양소의 대부분을 가축에게

서 얻고 있던 유럽인들은 18~19세기 아메리칸 인디언을 지배하면서 식용곤충에 대

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식용곤충을 금기시하였다.

그림 5.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곤충 목별 비중(총합: 1,9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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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총 1, 909개 곤충 종류 중 목별 비중임.

자료: Jongema.

3. 유럽의 곤충 관련 R&D 동향

3.1. 유럽 식용곤충 식품 개발 동향 

유럽 국가들의 식용곤충 식품 활용도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시험적인 식품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개발 중인 Buqadilla는 병아리콩에 

외미거저리를 40% 함유해 만든 매운 멕시코 간식이다. 여러 식당과 매점 등에서 소

비자들에게 시식한 결과,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

경변화에도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건강에 이로운 이국적인 간식 개발은 곤충 식

용에 낯선 서구 소비자들이 이를 식품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Ynsect기업과 프랑스 학생들이 개발한 Crikizz는 거저리와 카사바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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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매운 맛의 스낵이다. 거저리 혼합률은 10~20%이며 맛이 좋고 다른 스낵과 차별

화되며 식감은 다른 간식과 같이 바삭하다. 거저리는 지방 함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성분을 추가적으로 혼합할 필요가 없다.

3.2. Ecodiptera 프로젝트2)

유럽연합은 지난 2004년, 유럽 전역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양의 돼지 분뇨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럽 프로그램 LIFE에서 공동 후원하는 Ecodiptera3)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비료의 과용은 질산화뿐만 아니라, 토양과 물의 영양소 과잉 농축, 온실

가스 등의 환경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 프로젝트는 파리 유충을 이용하여 돼지 분뇨

를 비료와 단백질로 변환시켜 활용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기존의 닭 분뇨용 기술을 

활용해 파리 유충으로 돼지 슬러지를 생분해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개발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번데기 상태의 파리를 수산양식의 사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째, 새로운 돼지 분뇨 처리방법(구더기 이용)의 기술 및 경

제적 타당성 입증과 둘째, 해당 지역에서의 적용을 위해 환경 및 사회문제 간의 균형 

확보,4) 셋째, 생분해 가능한 번데기 및 파리 등의 부산물은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순

환 과정을 입증, 넷째, 새로운 현지 정책 모델의 도입이다. 돼지 분뇨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파리 유충을 지금까지 환경 문제로 간주하였으나 환경친화적 관리기술을 

활용하면 분해 잠재력이 크게 발휘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4. 유럽의 식용곤충 관련 규제 및 정책 동향

4.1. 식량 안보를 위한 법적 규제5)

식용곤충의 생산과 거래 및 이용 등은 제품 품질에 대한 보증과 곤충 사육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 등 규제부문과도 연관되어 있다. 세계화에 따라 식품의 품질뿐만 아

니라 생산 방법, 재료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다. 다양한 식품이 무역에 의해 거래되면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

 2) FAO, Edible insects, Future prospects for food and feed security. FAO Forestry paper 171. 

 3)‘환경, 생태’의 ‘eco’와 ‘파리목 애벌레’의 ‘diptera’의 합성어.

 4) 현재 돼지 분뇨를 바로 유기비료로 활용하는 것은 아질산염 함량이 높아 부적합하므로 점진적인 중단을 장려함.

 5) FAO, Edible insects, Future prospects for food and feed security. FAO Forestry paper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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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식품 및 사료를 규제하는 제도 역시 발전해가고 있다. 그동

안 많은 국가와 문화권에서 곤충은 일반적인 식품이나 사료 등으로 인식되지 않았으

므로 일반 식품이나 사료의 규제 영역에 속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식품 및 사료의 

재료로 사용되는 곤충을 허용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표준이나 규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식품에 대한 규정 중 곤충과 관련한 것은 식품 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곤충에 대한 최대 허용량 수치 정도였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험성을 몰라

서가 아니며 식품 또는 사료에 포함된 곤충의 함량이 현재까지는 무시할 만한 수준

이기 때문이다. 향후 곤충이 식품과 사료 등에 더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므

로 이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적절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료 ‘식품결함조치수준(Food Defect Action Levels)’에 따르

면, 밀가루 100g당 곤충 조각이 150개 이하 혼입된 것은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고 밝

혔다. 선진국에서 식품 및 사료의 재료로 사용되는 곤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등이 

없는 것은 곤충의 사육과 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발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식

품으로 소비되는 곤충의 양이 현재까지 미미하기 때문이다.

4.1.1. 주요 장벽

식용 및 사료용 곤충 사육 농장을 시작하려는 경우에 적절한 규제나 법률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 식용 및 사료용 곤충 사육에 대한 법률

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투자와 사업 시작의 장벽이 되고 있다. 일부 식용 및 사료

용 곤충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따르면, 곤충 산업의 성장과 관련한 어려움과 곤충 거

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용 및 사료용 곤충의 사육과 거래에 대한 

규정 및 제도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결함조

치수준은 식품에 함유 가능한 곤충 조각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식용곤충에 대한 

것은 어느 부문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되지 않았던 식품 및 식용 재료를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신소재 식품규정

(Regulation (EC) No.258/97)(유럽연합 집행위원회 1997)은 다른 나라에서 소비되는 곤충

이더라도 거래를 제한한다. 둘째, 다른 장애 요소는 가공, 품질 등과 관련된 정보 접

근에 대한 어려움, 선진국의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부족 등이 있다. 셋째, 식

용곤충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은 수요 증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넷째, 곤

충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비위생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마케팅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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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유럽연합 내 산업화에 대한 장벽

유럽연합 내 곤충 사육에 대한 주요 장벽은 농장 설립에 대한 엄격한 위생 규정과 

곤충 사육과 관련한 정보 부족, 신소재 식품으로 승인 가능한 곤충 분류의 불명확성,

곤충과 관련 없는 가공동물단백질(Processed Animal Proteins, PAP)을 가금류, 돼지, 양식 

어류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에 최근 유럽연합의 조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동물 등의 사료로 곤충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한 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료에 사용된 성분목록(EC 규정 No.68/2013)은 비포괄적(non-exhaustive) 기

준에 따르며, 목록에 미포함된 제품도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사료 생산업체는 사료

의 주재료를 목록화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지구상 무척추동물’은 항목 9.16.1(인간 

및 동물 병원성 종을 제외한 모든 발달 단계의 신선, 냉동 건조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지구상 무척추동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설명되어 있지만 ‘곤충 사료’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은 없다. 둘째, EC 규정 1069/2009에 따르면 곤충 사료는 목록에 포함된 

기준에 맞춰 생산해야 하는 가공동물단백질이다. 이 규정은 곤충을 비롯한 무척추동

물을 카테고리 3(적합하지만 인간 먹이 사슬을 위한 것은 아님)으로 분류하고 있으므

로 가축과 생선, 가금류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EC 규정 1069/2009번에

도 불구하고, EC 규정 999/2001번은 가수분해단백질(물을 첨가하는 조건에서 분해가 

되는 단백질)을 제외한 가공동물단백질을 사육 동물의 사료로 쓰는 행위를 금지하며 

곤충 유래 단백질은 가공동물단백질(PAP) 정의에 해당한다.6) 따라서 현재로서는 곤

충 사료를 식용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완동물의 사료로만 사용 

가능하다. 많은 기관에서 EC 규정 999/2001번(BSE 규정)에 따라 사육 동물에게 곤충 

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원안인 BSE에 따르

면 포유동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 점은 전문 

및 제7(4)조의 최신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2년 7월에는 이 규정을 완화하여 가공동물단백질(PAP) 사료를 양식 어류에

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조정하였다. 이 변경 사항은 2013년 6월 1일부터 적용

되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유럽연합은 돼지와 가금류의 사료에 해당 가공

동물단백질(PAP) 사용을 다시 허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방목하는 가금류와 돼지가 자연스럽게 곤충을 섭취하므로 이는 매우 자

 6) EC 규정 142/2011번, 부속서 I(5)조는 가공 동물 단백질을 ‘카테고리 3 물질에서만 파생되어 애완동물 사료, 유기 비료 또는 

토양 개량제 등 사료 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료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동물 단백질’로 정의함.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56 | 2017. 12

연스럽고 동물복지 및 영양측면에서도 가축의 방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재

료 사료는 중금속이나 PCB, 다이옥신, 농약 등 오염물질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1.3. 법적 체계 및 표준화

개별 국가는 국제적인 표준체계를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국제 기준, 특히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규정을 적용할 경우 무

역 등의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곤충의 식품 및 사료 재료로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가공업체의 곤충사용

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정보 요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규제 당국은 사용된 곤충의 

종류 및 양적인 측면까지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소비자의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포장지에 기본정보 및 곤충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라오스 정부는 지난 2010년 FAO/WHO 국제식품규격 아시아 분과 조정위원회에서 

집귀뚜라미의 무역 및 식품안전기준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곤충 거

래가 제안 내용을 논의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보에 따라 이 제안은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식용곤충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개발을 위한 사료부문의 협상

이 국가 단위(사료용 곤충에 대해 FDA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 업체들이 추진하는 민

간 주도 활동 포함)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식용곤충 및 절지동물은 소형 가축이라고도 불리며 이들의 사육은 생태학적으로도 

건강한 형태의 가축사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곤충을 활용한 사료규정 마련을 위

한 협상에서 동물 사료 및 스낵으로서의 곤충 사용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곤충을 사용한 동물 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식용곤충의 생산, 가공 및 소비는 인류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잠재적인 환경 위협(생산 지역에 외래 곤충 종이 의도치 않게 방출될 위

험성 등 곤충 생산 및 방출 부분) 등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위험 평가 및 봉쇄 

조치로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식물 보호에 위해가 될 만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사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기타 개발해야 할 규정으로는 종축으로서 살아있는 곤충

을 국가 간에 무역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식용곤충과 관련한 국제적인 표준 개발과 지난 2012년 1월 로마에서 개최된 ‘식량안

보를 위해 식품 및 사료로서 곤충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전문가 자문회의(Expert

Consultation Meeting on Assessing the Potential of Insects as Food and Feed in Assuring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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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에서 논의되었으며, 신흥 산업분야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처럼, 곤충의 생산,

가공 및 관련 이해 당사자의 자율적인 규제는 산업 활성화 방식이 될 수 있다. 여기

에는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기준과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된다.

신소재 식품(novel food)의 개념은 식용곤충에 대한 규정 개발의 기준이 된다. 신소

재 식품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에서 인간 소비가 없었던 식품을 의미한다. 호주․뉴

질랜드 식품기준제도(기준 1.5.1)에서는 ‘인간 소비의 역사가 없는 식품’, 캐나다 식품

의약품규정(C.R.C., c.870B.28.001)에서는 ‘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사용된 이력이 없는 미

생물을 포함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신소재 식품에는 식용곤충과 오일류, 열매류,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포함한 생명

공학식품 등이 포함된다. 생명공학식품은 세계적으로 신소재 식품으로 간주되지만 

특정 나라에서는 새로운 식재료로 생산된 식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익숙한 식품

일 수도 있다. ‘오랜 기간 인간이 이용한 역사’라는 신소재 식품 개념 부분은 인간이 

소비를 위해 채집하는 곤충은 큰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러나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식용곤충을 식품이나 식품의 

재료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와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1997년 1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신소재 식품(novel food) 및 식품 재료

에 대한 규정 258/97번, 제3(1)조는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유럽연합에서 상당한 양이 

식용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식품 및 식품 재료를 ‘신소재 식품’및 ‘신소재 식품 재료’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소재 식품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소비자를 오도하

지 않도록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시장 출

시 전에 개별 제품에 대한 위험성 평가(시판 전 안전성 평가)와 인가 조치(사용, 라벨

링 및 명칭 조건)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식품안전국(EFSA)은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 유지를 위해 미래의 새로운 식품에 대한 위험 여부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1년 EFSA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본 필터의 대상으로 식용곤충에 대

해 보도한 언론기관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식품안전국은 이 내

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사료 내 잠재적인 단백질 공급원으

로서의 식용곤충 연구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식용곤충을 하나의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판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유럽연합 식품안전국은 위험 평가 수행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신소재 식품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와 비용이 들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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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조건이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신소재’ 곤충 종의 사육

을 희망하는 농가가 이 조건들을 인지하고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유럽

연합 내 식용곤충에 관한 건의는 유럽에서 1997년 이전에 사육되어 온 5~10종의 곤

충을 제외한 모든 곤충을 신소재 식품으로 간주하여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일부 국가

와 문화권에서는 곤충의 식용이 익숙한 식문화이며 오랜 세월 안전한 식용 역사가 

존재한다. 규제 당국이 위험을 평가하고 병원체와 곤충 조합 등과 같은 추가적인 연

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식용곤충을 포함하는 식품법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

은 연구 수행과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

2012년 1월 FAO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실무 그룹은 규제 체계의 세부적인 틀을 

잡기 위해 다음 내용들을 제안했다. 과학자, 산업 부문, 규제 당국 등 이해당사자들은 

이 부문의 자율 규제 내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식품 및 사료 성분에 대한 

기존 정책과 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관련 기관 및 

해당 담당자와의 논의와 기존 체계 내 개선점 및 장애물 파악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은 불가피하다. 향후 도입될 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특정 

사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소매업체와도 협력해야 한다. 국

제농업관행(Global Agricultural Practice)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는 모델의 예가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새로운 규정은 오염 또는 영양 성분에 대한 품질 기준, 품질 보증 

규정, 상표 요구 사항, 환경영향평가, 동물사료 요구사항 등이 있다. 공공 및 민간 부

문 규제 체계는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표준화되고 모든 제품에서 보장되어야 할 안

전성 기준을 사전에 규정해야 한다. 다른 산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생

산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 또는 공공지침은 식용 및 사료용 곤충 이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항을 

통합 및 설정해야 하며 전 부문에서 조항의 이행과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민간 또는 

공공지침을 통한 국제 표준은 합리적이지만 곤충 종 및 제품별 가공방법의 특이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현실 적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딜

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식용곤충 규제 체계에 대한 권장 사항은 첫째, 식용 또는 사료용 곤충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수준의 민간 또는 공공 표준화 및 시판 전 안전성 평가 추진이다. 둘째, 식용 

또는 사료용 곤충 이용과 이에 대한 개발 및 제도화 지원에 적합한 국제적 또는 국내 

표준과 법률적 체계화의 추진, 셋째, 식용곤충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법적 체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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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및 실행 시, 곤충 생산과 사육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곤충의 국가 간 거래

가 환경과 무역 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식물 위생법, 생물다양성과 질병에 대한 

통제,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당국의 규제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있다.

4.2. 국가별 정책 동향

4.2.1. 스위스

스위스 동물성 식품에 대한 연방 행정자치부 조례 에는 동물성 식품의 생산에 대

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곤충을 식품 제조에 포함가능한 동물 

종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식용곤충의 소비를 

인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채집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육한 곤충을 먹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곤충이 포함된 식품에 대한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스위스 식품법(2005년)에 

따르면 규정에 포함된 식품만 시장에서 판매가 인정된다. 따라서 식품으로서 곤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aragraph 13 of the Food Act 1 of 9 October1992 (SR 817.0) 에 명

시된 기준과 같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식용 곤충이 독성물질

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스위스에

서는 곤충이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4.2.2. 영국

영국에서는 곤충이 포함된 식품에 대한 판매가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곤충을 식품으로 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식용곤충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Food Standards Agency는 “위원회 규정에 존재하는 표현이 

곤충과 같은 동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충은 Novel Foods Regulation 의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식용곤충을 전문

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인 ACNFP(The Advisory Committee on Novel Foods and Processes)

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사료용곤충과 관련한 제도 수정을 

위해 관련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 곤충을 사용한 사료를 가축에게 먹일 때 가축의 

빠른 성장과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곤충을 

사료로 이용할 경우,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어 쓰레기 발생량이 60% 감축

되며 그 나머지는 비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영국은 어류용 

사료로 곤충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돼지 및 가금류 사료로 사용범위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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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독일

독일은 광우병 발생 이후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EU feed 금지법 을 만들었는데, 어분은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서 어분을 예외 조항으로 둔 것은 가축의 단백질 결핍(EU-level)에 때문이다. 곤충은 

이 규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분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하나, 곤충을 사료로 이용하기 위한 안전성 인증절차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4.2.4. 네덜란드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The List of Edible Insects of the World (April4, 2012) 에 명시된 

식용곤충종의 판매를 비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곤충생산협회의 하나인 

Venik에서는 최근 새로운 식품으로 식용곤충인 밀웜을 재료로 한 상품을 계획하고 있

다. 밀웜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소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다음에

는 왕거저리와 벼메뚜기 등의 곤충도 상품화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력을 알 수 있는 식용곤충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많은 양의 자료를 

축척한 상태이며, 식용곤충 생산자들은 자율적 자체 검증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2.5. 벨기에

벨기에는 EU 식품법의 일반적인 규칙 에 따라 생산 및 판매가 허용된 곤충 종을 

분류하고 있다. 곤충을 재료로 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HACCP에 맞춘 자

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위생관리와 이력추적, 성분표기 등을 진행하고 있

다. 2013년, Green Kow사는 밀웜이 포함된 초콜릿과 채소잼을 출시하였다.

5. 유럽 식용곤충산업의 전망

곤충은 인류에게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 거부감이 남아있는 영역이다. 특히 유럽

을 비롯한 서양 문화권에서는 곤충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나, 인류가 섭취하는 식품으로서의 곤충 이용은 새로운 또는 진귀한 음식이라 

하여 신소재 식품(novel food)7)이라고 불린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약 25억 

명의 인구가 곤충을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곤충 식이가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므

로 인류, 가축, 애완동물의 식량으로 식용곤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7) 유럽에서는 1997년 5월 이전까지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최근 식품의 영역으로 포함된 것을 novel food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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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은 중요한 미개발 생물자원으로써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발한 연

구개발과 산업화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산업 소재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식품규정(EC 258/07)에서 신소재 식품(식용곤충 포함)에 대한 정의는 

1997년 이전까지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이 아니었던 것을 의미하며 이 정의는 2017년 

연말까지 적용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새로운 정의(EC 2015/2283)에 따라 곤충을 

포함한 일부 동물을 식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 유럽연합의 식품 규정에 따르면 식용곤충을 포함한 식품을 시판하기 위해서

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음식에 대한 설명(이름, 생

산과정 등), 음식의 구체적인 구성, 안전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증거, 라벨부착 제안,

사용 조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식품안전국에서 평가한 안전성(시장에

서 비교할 수 있는 음식만큼 안전함, 구성 및 사용 조건이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이 

영양학적으로 불리하지 않음)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뿐만 아니라 곤충이 훌륭한 미래 식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

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 문화권에서 인지하고 새로운 상품군의 산업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식용곤충에 대한 접근이 아직까지 용이하지 않으나 타 문

화권의 식문화 그리고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곤충을 인식하고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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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

주  재  창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전문연구원)

1. 일본의 곤충산업 현황8)

최근 세계적으로 곤충이 식재료, 신소재 개발, 의약품 및 의료소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 화분매개용 곤충시장, 북미지역의 

천적곤충시장, 아시아 지역의 식·의약용 곤충시장, 일본의 애완용 곤충시장 등 영역

과 범위의 확장 및 심화에 따라 시장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

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유용(有用) 곤충자원의 활용범위가 식품산업과 생명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도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해 1993년 ‘곤충기능 이용기술 개발연구’를 

국가 생명공학 연구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산학연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2002년 이후 4년간 약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식·약용 소재에 곤충을 이용하

기 위한 유전자 해독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곤충산업의 새로운 면모가 주목되는 배경에는 잠사업의 쇠퇴가 

작용하고 있다. 잠사업을 지탱한 잠사 과학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은 누에나 비단을 재

 * (mariajjc@korea.kr). 본고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2016년 12월 발간한 “국내외 곤충산업별 연구동향분석보고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1월 발간한 “미래농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의 일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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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소재로 한 새로운 곤충산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양잠·곤충농업기술연구소는 곤충의 기능성을 연구하는 핵심부서로 격상되

었다. 그리고 누에를 이용하여 유용물질 생산 및 새로운 의약품 개발과 의약 신소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체제 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일본은 최근 기상변동에 따른 환경문제와 미래의 식량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천적용 곤충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성에서

는 종합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

다. 또한 천적곤충 개발 역시 IPM 실천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곤충의 행동제

어물질과 게놈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일본은 해충 발생예찰의 

방법으로 교신교란 제제가 시판되어 이용될 정도로 천적곤충 관리를 국가가 담당하

는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은 “양봉진흥추진사업”을 통해 화

분매개용 곤충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지활성화 종합대책사업 

중 양봉에 대한 진흥 예산을 23억 9,000만 엔으로 편성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현재 밀

원식물 면적의 감소에 대응해 밀원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꿀벌의 농약피해 방지를 

위한 위생 및 사양관리 기술의 보급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일본 곤충산업 활용 현황

2.1. 양잠산업 분야

양잠산업은 1차 산업인 양잠과 양잠 부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을 포함하

고 있는 산업으로서 인체에 유용한 식품과, 소재 산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산업이다. 일

본에서 양잠산업은 20세기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핵심산업 중 하나였으

나 현재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양잠산업이 쇠퇴한 계기는 1929년의 세계공황 이후이다. 태평양 전쟁 전후(戰

後)의 물자·식료 부족, 값싼 화학 섬유인 나일론의 보급, 수입 비단 직물의 증가, 경영

을 계승할 후계자 부족과 함께 엔고현상 등이 겹치면서 양잠 농가는 점차 사라져 갔다.

양잠산업의 전성기였던 1929년에는 일본의 전체 농가의 약 40%(220만 채)가 양잠을 하

고, 뽕나무 밭은 전체 농지의 10%(62만 ha)에 이르렀지만 2013년 기준, 양잠 농가는 불

과 486호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생사 생산량은 일본 내 비단 소비량의 

0.5%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양잠 관련 제조업체 수도 1931년 잠사조합법 공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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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5,600업체가 운영되어 왔지만, 전후(戰後) 65개 업체 정도로 감소한 이후 현재는 

4개 업체만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양잠산업의 유지를 위한 산학간

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뽕잎차, 실크 지지체 등 양잠산물 소재 개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비단을 섬유로 이용하고 분말이나 액체로 가공하거나, 식품이나 화장

품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견사를 구성하는 피브로인(명주실이 되는 층)으로 세리신1) 등 

각각의 특징을 살린 소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일본 양잠산업 혁명에 의한 신산업 창출 프로젝트 1

현황 및 과제

○ 일본에서는 최근 유전자 재조합 누에를 이용한 새로운 기능성 소재나 의약품 

등의 생산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기술의 개발, 보급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의 생물자원(뽕나무, 누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중산간 

지역과 도서 지역의 산업 및 고용할 가능성 제시

1. 신 실크소재
Ÿ 형광실크

Ÿ 강인실크

2. 의약품
Ÿ 진단 검사제

Ÿ 화장품(콜라겐 등)

Ÿ 의약품(섬유소원 등)

3. 의료용 소재
Ÿ 연골재생 스펀지

Ÿ 부직포 투염시트(반창고)

【기대되는 효과】

1. 농가소득의 향상
Ÿ 진단검사제용 누에를 생산한 경우에는 현행 

보다 10배 향상

2. 농업‧농촌에 새로운 시장 창출
Ÿ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350조원(2020년)

Ÿ 세계의 화장품‧미용 시장은 480조원(2020년)

인공관절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1) 경단백질의 하나로 피브로인과 함께 누에고치 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일컬음(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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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NAT INST OF AGROBIO SCIENCES(NIAS-농업생물자원 연구소)는 농업 바이

오 기술연구 수행 핵심기관으로 형질전환 누에 및 실크섬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누에를 활용한 주요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날도래목 곤충 유래 fibroin

유전자와 인시목 곤충인 누에 유래 fibroin유전자를 합하여 비단실의 결점을 보완한 

신규 실크섬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을 통한 임의의 세포

와 조직으로 세포사멸 유도 및 특이적 세포사 유도 누에 작출에 관한 연구, 변이형 

Masc유전자 및 발현 벡터를 통한 암형누에 치사 누에 계통 작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일본 양잠산업 혁명에 의한 신산업 창출 프로젝트 2

정부 주도 위탁 연구

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의약품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시키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② 지역의 유휴화 시설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의약품 및 의료기 용기법과에 대응하

면서 의약품용 누에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육살 수 있는 시설의 사양

을 확립하고자 함

1. 바이오 의약품 등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

  

 

의약품등의 성분(단백질)이

3~4배 향상

인간형 당사슬에 가공됨에 따라 

알레르기 해소 및 약효 향상 기대

2. 스마트 양잠기술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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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 양잠산업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비전

현황 및 과제

○ 의약품 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농산어촌 지역에 새로운 바이오산업 및 고용 창출

○ 뽕을 활용하여 지역의 유휴농지를 복원 및 보전

○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공급력을 향상하고 현재 해외에 유출되는 의료비를 

지역경제에 환원

5,000

0,0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2011년에는 약 2.4조 엔의 수입효과를 기록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2.2. 식용 곤충산업 

해외 식용곤충 시장은 약 20억 명의 인구가 2,037여 종의 식용곤충을 섭취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곤충에 대한 환경적, 영양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용곤충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용곤충 레스토랑과 카페 등 새로

운 형태의 업태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일본의 중세 이전 실태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도시대 이후에는 많은 기록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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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시대에 서민들이 자주 먹던 곤충은 메뚜기, 말벌류의 유충, 하늘소의 유충

(버드나무 벌레) 등이었으며 조리법도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1919년에

는 농상무성의 곤충학자 미야케 히사시에 의해 처음으로 식용, 약용 곤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벌 14종을 시작으로, 나방류 11종, 메뚜기류 10종 등 총 

55종에 대한 곤충섭취가 이루어졌으며 각 도도부 현 별로 섭취방법은 각각 다른 것

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식용곤충이 일부 상품화되어 시판되고 있다. 나가노현의 한 식품

업체에서는 말벌의 유충이나 번데기를 이용한 제품과 누에나방을 삶아 만든 제품 등

이 판매되고 있다.

그림 4.  일본 나가노 현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곤충

자료: 일본 식용곤충과학연구회 홈페이지(https://e-ism.jimdo.com/).

일본에 있어 식용곤충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은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

이 민간부문으로 이양되어 자체적으로 식용곤충에 대한 제품개발이나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모임이 ‘식용곤충과학연구회’이다. 식용곤충과학연구회는 

2011년 5월 일본 최초로 곤충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곤충식을 연구하는 비영

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법인2)이다. 2017년 현재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는 21명으로 곤충요리전문가, 대학교수, 식용곤충 손질업자, 국제NGO직원,

국제협력NPO직원, 식품제조회사 직원 등 각층각계의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다. 이 단체의 주요 목적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식용곤충에 대한 가치를 발

견하고, 사회에 필요한 식용곤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2) 국가와 시장영역에서 분리된 제3영역의 조직과 단체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

하는 준공공(semi-public) 및 민간조직을 가리킴(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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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식용곤충과학연구회 활동 모습

자료: 일본 식용곤충과학연구회 홈페이지(https://e-ism.jimdo.com/).

2.3. 화분매개용 곤충산업

꽃가루를 옮기는 화분매개는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농업소득을 결정하

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화분매개 곤충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화분매개를 위

한 주요방법으로는 바람, 물, 곤충, 동물 등의 운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곤충에 의해 현대 인류가 일상적으로 먹는 농산물의 약 35%가 수정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아몬드 수정을 위한 꿀벌 

이용, 뉴질랜드에서의 목초류 수정을 위한 뒤영벌 이용, 일본에서는 사과 생산을 위

한 가위벌류 이용이 시작되면서 인공적으로 대량 사육하여 생산·판매하는 신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3)

일본에서는 화분매개용 곤충에 대한 관련 지원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양

봉진흥추진사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화분매개용

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서양 호박벌이다. 하지만 2006년도에 서양 호

박벌은 특정 외래 생물로 지정되어, 야외방출 방지대책의 의무화 및 기존 이용농가 

이외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에 시설원예 화분매개용 곤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재

래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식량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화분매개 곤충에 관한 보고서가 2016

년에 공표되었고,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전의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에서 화분매개 곤충이 농업에 미치는 이익은 무려 4조 7,00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70%가 야생의 화분매개 곤충이 기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 환

 3) 농촌진흥청 인테러뱅 101호“식물의 중매쟁이-곤충산업을 선도하는 화분매개 곤충”참조.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70 | 2017. 12.

경변화, 기후 변동 등으로 국내외에서 화분매개 곤충의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통

해 농업생산의 지속화․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에 있어서 곤충 등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기

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과 목표 등을 살펴보면,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화분매개 곤충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화분매개 곤충을 규명하는 동시에 화분매

개 곤충이 좋아하는 식물·조경 등의 특성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소과제 ①). 아울러 새로

운 화분매개 곤충의 이용·증식 기술의 구축(소과제 ②) 등을 통해서 농업생산의 안정화 

및 농산물의 고품질화에 기여하는 기술 기반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림 6.  일본 농림수산성 주도 화분매개곤충 기술·보급 사업 개념도

화분매개곤충 창출 이익 = 4,700억엔

이중 70%가 야생곤충이 기여

 

① 효율적인 화분매개 곤충의 규명

Ÿ PCR에 의한 동정

Ÿ 메카게놈 해석

Ÿ 새로운 매개 재래 곤충을 이용

Ÿ 양봉수입 의존도 절감

② 야생 화분매개 곤충에 의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
○ 지금까지 미개발된 야생의 화분매개 곤충을 규명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유효 

활용하는 기반 기술 개발

→ 효율적인 화분매개 곤충의 조사 및 양봉 이용

→ 화분매개 곤충에 의한 생산안정화‧품질향상 기술의 개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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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애완 곤충산업

일본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장형성이 시작되었고, 1990년에 외래 애완곤충의 대

규모 수입을 통하여 애완용 곤충시장에 대한 붐이 형성되었다. 일본의 애완곤충의 시

장규모는 우리나라 대비 약 10배 이상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애완곤충시장 붐이

일어난 초기에는 장수풍뎅이가 가장 인기 높은 곤충 중의 하나였으나 왕사슴벌레가 

수명이 길고(대략2~5년), 왕사슴벌레만의 특유의 모습과 행동으로 최근에는 애완용 

곤충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십 종의 외래 애완곤충이 사랑받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는 약 2조 원이다. 이 중 왕사슴벌레의 시장규모만 3,000억 원에 이른다.

그림 7.  일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애완용 곤충

자료: 일본 라쿠텐 시장 홈페이지.

그렇다면 일본에서 애완 곤충산업이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취

미로 곤충을 키우던 한 회사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 8월 

18일 도쿄의 한 애완용 곤충 매장에서 대형 왕사슴벌레가 한화 기준 약 1억 원에 팔

린 일이 일어났다. 이는 한 회사원이 취미로 왕사슴벌레를 82mm까지 키워내 경매에 

붙여 가능한 일이었다. 이 일은 삽시간에 일본 언론을 타고 전국에 알려졌고, 기존 곤

충 사육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의 인식까지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수많은 애완용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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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을 팔고 사는 애완용 곤충가게가 성업하기 시작하였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애완용 곤충을 팔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애완용 곤충산업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축제, 박람회, 박물관 등에서의 애완용 곤충에 대한 전시가 이루

어지면서 학습용으로도 애완용 곤충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5. 사료용 곤충산업

2013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미래의 식량 대안으로 곤충을 주목하면서 곤

충이 단순한 영양원의 한계를 뛰어 넘어 고기능성 프리미엄 사료로서의 가능성이 점

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금 및 가축 경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 수익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8.  곤충을 이용한 대체사료의 개발

폐기물 ⇒ 양질의 단백질과 풍부한 영양소를 포함한 사료로 전환


○ 식품 폐기물을 이용하여 곤충을 대량 증식하여, 고품질‧저가격인 양식용 사료를 

공급하는 기술 개발

   → 새로운 사료용 곤충의 연구

   → 저비용, 저노동력의 사육 시스템 구축(미끼‧시설‧관리, 보존‧수송방법)의 개발

   → 사육방법과 양식어류의 성장 등에 의한 사료로서의 평가

   → 세계의 곤충이용에 관한 정보수집과 보급 및 계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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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곤충은 고지방(25~36%), 고단백질(40~65%),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이 풍

부한 영양가 높은 사료자원으로 동물 유래의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대두되고 있는 사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효용이 높은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값비싼 기존 사료를 대

체할 수 있는 곤충 사료의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양식사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분에 대한 공급량 부족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곤충사료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는 식품폐기물을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소를 포함한 사료로 전

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폐기물을 이용하여 곤충을 대량 증식시키고, 이를 통해 고품질·저가격 양식용 

사료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새로운 사료용 곤충의 연

구 개발, 저비용·저노동력 사육시스템 구축 개발과 함께 다른 선진국의 곤충 이용을 

통한 사료개발 정보 수집을 통해 곤충을 이용한 대체사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3. 시사점

일본에서는 곤충이 벌레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존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자원 중의 하나로 잠재적 가치가 무한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곤충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소재 원료, 식품 

및 의약품 소재, 농업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곤충의 산업적 가치와 더불어 환경, 위생, 생태, 레저 등 다방

면에 있어 곤충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

하였을 때 뒤쳐져만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향후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새

로운 산업영역으로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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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의 농업현황 *

박 성 진·유 민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명지대 아랍지역학과)

1. 모로코 일반 현황1)

1.1. 개요

모로코 왕국(Kingdom of Morocco, 이하 모로코)은 아프리카 북서단에 위치하는 국가

이다. 면적은 71만 850㎢로 서부 사하라 지역 25만 2,120 ㎢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약 

3.2배에 달한다. 북동쪽 지중해 연안, 남서쪽 대서양 연안과 이어져 있으며 남쪽으로

는 사하라 사막과 맞닿아 있다. 해안선은 비교적 굴곡이 적은 편이며 알제리, 모리타

니, 스페인과 국경을 접한다. 모로코는 북부, 중부, 남부의 기후 양상이 다르며 각각 

지중해성, 대륙성,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크게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며,

우기는 온난다습(평균 15℃)하고, 건기는 고온 건조(평균 28℃)하다. 리프 및 아틀라스 

산맥에서는 연평균 1,500mm의 강수량이 내리는 점을 이용하여 관개농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수도는 라바트(Rabat)이며 2012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외에 모

로코의 주요 도시로는 카사블랑카(Casablanca), 페스(Fez), 마라케시(Marrakesh), 탕헤르

(Tanger), 케니트라(Kenitra)등이 있다. 민족 구성은 아랍인-베르베르인이 인구의 99.1%

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유대인, 흑인, 유럽인들이다. 언어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

  * (psjpower3@hufs.ac.kr), (tot03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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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프랑스어도 통용된다. 인구는 약 3,400만 명이며 인구의 98.7%가 수니파(Sunni)

이슬람교도이고, 나머지는 기독교, 유태교 등을 믿는다. 모로코의 정부 형태는 입헌 

군주제이지만, 국왕은 3권을 초월한다. 정부 형태로는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표 1.  모로코 국가정보

국명 모로코 왕국

위치 아프리카 북서단(북위 23~36도, 서경 13~17도)

면적 71만 850㎢(서부사하라 지역 25만 2,120㎢ 포함/한반도의 3.2배)

기후 북부(지중해성), 중부(대륙성), 남부(사막성)

수도 라바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2012년)

인구 3,480만 명(2017년 6월)

주요 도시
카사블랑카(335만 명), 라바트&살레(188만 명), 페스(107만 명), 
마라케시(95만 명), 탕제(79만 명), 케니트라(42만 명)

민족 아랍인-베르베르인(99.1%), 유대인(0.2%), 기타(0.7%)

언어 공용어(아랍어, 베르베르어), 상용어(프랑스어)

시차 GMT+0(우리나라보다 9시간 늦음). 단, 서머타임 적용 시 8시간 늦음.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8.7%, 기독교 1.1%, 유태교 0.2%

건국(독립)일
1956년 3월 2일(프랑스로부터 독립)
독립기념일은 독립선언일인 1955년 11월 18일로 지정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실권자) 국왕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1999년 7월 30일 즉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1.  모로코 지도

                                                에스파냐
                                                 Spain

              대서양
           Atlantic Ocean
                                             라바트
                                    카사블랑카

                                             모로코
                              마라케시      Morocco

                                                                       알제리
                                                                       Algeria

                    서사하라
                 Western Sahara

       자료: 네이버 지도(https://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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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 및 사회 동향

모로코의 정부 형태는 국왕제이며 현 국왕은 1999년에 즉위한 모하메드 6세이다.

모로코의 헌법에 따르면 국왕이 따로 후계자를 정해두지 않으면 장자 상속이 된다.

모로코의 국왕은 헌법상 종교 최고 지도자이자 국가 원수, 즉 이슬람교와 국헌의 수

호자이다. 모로코의 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제이지만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군사력

을 사용하는 등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초월한 절대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2011년 2월, 튀니지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모로코 내 반정부 시위가 발생

하였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2011년 3월에 행정부 및 입법부 기능 

강화와 사법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그 해 7월에 국민투표

를 통해 98%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1년 9월과 

2012년 1월에 왕정의 개혁이 헌법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

는 반정부 시위가 카사블랑카에서 재발했으나 현 정부가 다방면으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해 반정부 시위 행위는 잠잠해진 상태이다. 최근 정치 현안으로서는 크게 테러,1)

서부 사하라 문제2) 등이 있다.

1.3. 경제현황

모로코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과 둔화를 반복하는 추세이

다. 인구 성장률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35%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실업률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추세였

고, 2015년에는 수치가 다소 하락하였다. 모로코 고등계획위원회는 2016년 1분기 초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2015~16년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농

산물 생산이 저조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4년 이후 모로코 국영 인광석기업(OCP)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인

광석 사업의 호조세가 수출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업과 자동차 분

야 또한 수출액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다만, 2016년 기준 모로코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수입액은 9.6%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전년대비 30억 900만 달러 증가했다.

 1) 2007년, 2011년에 모로코에서 알카에다가 배후에 있는 테러가 발생함. 이후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IS의 여성대원 모집책

인 모로코 여성 ‘사미라 예로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되었음.

 2) 서부 사하라는 스페인의 자치령이었으나 모로코가 1974년부터 실질적으로 통치함.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폴리사리오

(Polisario) 전선을 조직해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여부를 결정하자는 유엔의 중재안이 수용되

며 내전이 일단락되었지만, 주민투표가 거듭 연기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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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유 및 에너지, 곡류부문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그 외 부문의 수입이 월등히 

증가하여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모로코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이른바 인프라 구

축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업, 풍력, 화력, 태양열, 수력 등의 에너지 산업 등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무역적자, 재정수지적자, 실업률, 거시경제 불

안정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모로코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모로코의 주요 경제 지표

연간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성장률 % 3.7 4.5 2.4 4.4 -

농업성장률 % 6.1 14.0 2.2 12.8 -

명목GDP(달러) 백만달러 98,266.31 106,826 109,881 100,593 101,445

실질GDP(달러) 백만달러 101,060 105,643 108,338 113,222 114,468

1인당 GDP 달러 USD 2,904.75 3,111.76 3,154.51 2,847.29 2,832.43

소비자물가상승률 % 1.28 1.89 0.44 1.56 1.64

실업률 % 9.05 9.21 9.70 9.70 -

이자율 % 5.25 5.25 5.25 5.25 5.25

환율 - 8.63 8.41 8.41 9.76 9.81

수출실적 백만달러 32,338.62 32,614.40 35,827.50 33,292.32 34,261.14

수입실적 백만달러 47,013.40 47,424.82 49,467.70 41,220.16 45,197.87

무역수지 백만달러 -14,674.78 -14,810.42 -13,640.20 -7,927.84 -10,936.74

대외부채 백만달러 33,835.73 39,263.30 42,809.48 42,988.61 -

외환보유고 백만달러 17,390.40 19,051.00 20,526.51 23,005.18 25,353.27

투자유치액(FDI) 백만달러 2,841.95 3,360.91 3,525.63 3,252.91 2,318.28

해외투자액(ODI) 백만달러 406.12 331.96 436.21 648.99 -

자료: KOTRA 해외시장 뉴스(http://news.kotra.or.kr).

1.3.1. 교역현황

(1) 시장 규모

모로코는 석유 등 부존자원이 적어 1인당 GDP가 다른 중동 국가와 비교하면 낮

은 편이지만 약 3,48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이다. 연간 수입

규모는 400억 달러를 상회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

리에 이어 5위의 수입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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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특성

모로코는 전통적인 수출국가에서 대부분의 재화를 수입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

하여 스페인, 미국(곡물), 중국, 사우디(원유),이탈리아 등 6개국이 모로코 총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값싼 

공산품으로 인해 중국은 2014년 이래 모로코 수입 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모

로코는 자본재부터 주류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입 관세가 

높은 관계로 가격 경쟁력이 현지 진출의 가장 큰 관건이다.

1.3.2. 무역 협정 체결 현황

모로코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정을 맺고 있다. 주요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 

- 모로코-EU 자유무역협정 : 유럽 연합은 모로코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이다. 대외 

거래 의존도는 약 75%를 상회할 만큼 모로코 경제 전반이 유럽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2000년 3월 1일부터 12년 동안 모로코-EU 간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되었다. 협정은 공산품을 5가지 품목군으로 분류하였다. 원자재, 자본재, 부품,

국내제조 공산품, 국외제조 공산품이 이에 해당하며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모로코산 소형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섬유제품과 같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수년에 걸쳐 10%씩 인하했고 원자재나 부품, 모로코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공산

품의 관세율 인하폭은 그보다 높았다.

- 아가딜 협정 : 아가딜 협정은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등 지중해의 4개

국이 체결하여 2006년 7월 6일에 발효됐다. 발효시점부터 모든 농산물과 공산

품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도 제거하여 4개국 간 자유무

역지대를 형성하였다.

-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 : 2004년 6월 15일에 맺어져 2006년 1월 1일부로 발

효되었다. FTA 체결 이후 정보통신, 섬유의류, 기계, 화학, 건설장비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모로코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

- 모로코-터키 자유무역협정 : 2004년 4월 7일 앙카라에서 맺어졌으며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었다. 터키는 섬유산업부문에서 강세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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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터키산 섬유 및 의류 제품이 주로 모로코로 수출되고 있다.

(2) 한국과의 협정

한국과 모로코는 1962년 첫 수교 이후 1976년 5월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 

모로코 교역 규모는 2012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지만, 이후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

왔다. 특히 2016년 에볼라 사태로 양국의 교역액이 감소하고, 모로코 프로젝트 관련

한 한국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종료하여 2017년 5월 기준 전년대비 대 모로코 수출이 

대폭 하락세를 보였다.

표 3.  한국-모로코 관계

외교관계 수립 1962년 7월 6일

체결 협정

Ÿ 무역협정(1976년)  

Ÿ 경제기술협력협정(1976년)  

Ÿ 문화, 과학 협력협정(1977, 1979년)  

Ÿ 체육협력의정서(1990년)  

Ÿ 한∙모로코 청소년∙체육교류약정 체결(1990년)  

Ÿ 사증면제협정(1993년)  

Ÿ 이중과세방지협정(2000년)  

Ÿ 투자보장협정(2001년)  

Ÿ 정보통신협력협정(2001년)  

Ÿ 해외봉사단 교환각서(2001년)  

Ÿ 항공협정(2003년)  

Ÿ 관광협력협정(2006년)  

Ÿ 정보화 MOU 체결(2009년)  

Ÿ 부산시-카사블랑카 자매도시협정(2011년) 

Ÿ 한-모로코 4대강사업 기술협력협정(2012년)

Ÿ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조인(2016년)

교역 규모
Ÿ 수출: 5억 4,400만 달러(2016년) / 수입: 6,800만 달러(2016년)  

Ÿ 수출: 1억 2,900만 달러(2017년 5월) / 수입: 6,800만 달러(2017년 5월)

자료: KOTRA 해외시장 뉴스(http://news.kotra.or.kr).

2. 농업 개요

모로코는 아틀라스 산맥(Atlas Mts.) 및 리프 산맥(Rif Mts.), 사하라 사막(Sahara Des.)

및 대서양(Atlantic Ocean), 지중해(Mediterranean Sea)를 포함하는 지리적으로 다채로운 

나라이다. 농업은 경제활동의 중추이고 전체 노동인구의 44%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

고 있다.3) 그러나 모로코는 가뭄과 토양 퇴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 

 3) 외교부(http://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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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해수 담수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관개 인프라를 

강화하고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 경작을 장려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방식은 토양 유기물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축 분뇨를 통하여 토

양 비옥도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농장들 사이의 두드러진 

격차도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2.1. 농업 현황

모로코는 고온건조한 기후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량을 강우량에 의존한

다. 모로코의 강수량은 변동 폭이 상당히 커 최근 몇 년 동안은 극한으로 곡물 공급

과 모로코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2016년 1월 29일 모로코 정부는 

불규칙적인 강수량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즉 가뭄대응계획에 5

억 2,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모로코의 농업은 국내 총생산의 17%를 차지한다. 정부가 지난 40년 동안 우선적으

로 농업부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에 92개의 댐이 세워져 120만 헥

타르의 관개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다. 주요 관개지역은 북서쪽의 루코코스(Rue Cocos),

아틀라스 산맥 북쪽 타들라(Atlas Mountains, Tadla), 아가딜(Agadir) 지역의 수스마사

(Souss-Massa), 아틀라스 산맥 남쪽의 와르자자트( Ouarzazate) 및 타필러렛(Tafilalet) 등이 

있다.

농업 생산물은 기상 조건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작물은 자급자족 농가에 의해 

재배되지만 현대화된 농업기술로 수출용 식량을 생산하기도 한다. 주요 생산 농작물

로는 밀, 보리, 맥박, 감귤류, 올리브 및 올리브 오일, 무화과 등이 있다. 수출품목에는 

채소, 감귤류, 올리브오일 및 와인이 포함된다.

모로코 일부는 2016년 11월 중순까지 가을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부 지

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수분이 보충되어 수확량 전망이 개선되었다. 현재 모

로코 농경지의 15% 가량만이 관개수로 농업이 가능한 반면에 나머지 85%는 자연 강

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겨울에 재배되는 총 면적은 511만 헥타르로 전년

의 360만 헥타르와 차이가 있다. 1인당 곡물 공급량은 1960년대 이래 정기적으로 증

가해왔으며 주로 밀과 보리를 생산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수요를 충당

하지 못하여 곡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육류 및 어류 공급량은 제한적이

다. 모로코는 일정량의 밀가루가 과잉 생산되어 이웃 국가로 수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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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작물

모로코의 주요 작물은 밀, 감귤류 등이다. 모로코는 1인당 소비량 기준으로 최대 

밀 소비 국가 중 하나로, 밀 생산량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많지만 국내 수요를 충족하

지 못해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지한다. 감귤류는 모로코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모

로코는 감귤류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농산물 무역수지 개선, 외화 수입 증

대를 꾀하고 있다.

표 4.  모로코의 주요 식품 식량수급표(2013년 기준)
단위: 천 톤

구분
국내 공급 국내 유통

국내총
공급량

수입량 재고변화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 기타

밀 및 밀 제품 9,318 2,762 -180 198 5,932 0 2,000 299 738 350

보리 2,909 186 0 0 1,330 19 1,000 127 232 200

옥수수 1,866 1,782 0 34 1,192 0 450 5 145 74

감자 1,958 79 0 49 1,603 0 50 108 198 0

사탕수수 620 0 0 0 0 620 0 0 0 0

원료당 1,329 954 32 54 1,296 1 0 0 0 32

콩류 293 10 25 2 159 0 78 16 15 25

올리브 1,095 0 -14 73 22 815 0 0 160 98

콩기름 380 457 0 86 200 0 0 0 0 180

올리브유 134 10 15 14 119 0 0 0 0 15

토마토 882 48 0 460 778 0 0 0 103 0

양파 926 0 0 4 879 0 0 0 46 0

채소 3,012 24 0 449 2,703 0 1 0 309 0

감귤류 916 15 0 523 845 0 0 0 71 0

바나나 334 32 0 0 318 0 0 0 17 0

사과 563 17 0 37 533 0 0 0 30 0

대추야자 132 43 0 18 95 0 30 0 7 0

포도제품 
(와인제외)

434 6 0 8 372 58 0 0 4 0

과일 679 26 0 68 631 0 0 0 48 0

쇠고기 265 12 0 0 265 0 0 0 0 0

양고기 및 
염소고기

144 0 0 0 144 0 0 0 0 0

가금육 686 4 0 2 686 0 0 0 0 0

알류 277 0 0 1 220 0 0 40 17 0

우유 
(버터제외)

2,498 178 0 90 1,805 0 575 0 118 0

  주: FAO STAT은 모로코의 식량 식품수급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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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밀 (wheat)

모로코의 최대 생산 농산물이자 수입 농산물은 밀이다. 밀의 공급량은 2012년 이후 

증가세이다. 2016년 기준, 모로코의 총 곡물 재배면적(일반 밀, 듀럼 밀, 및 보리)이 

320만 헥타르이며 이 중 밀 재배 면적은 210만 헥타르이다. 총 곡물 재배면적의 65%

이상이 밀 재배 면적에 해당하지만, 이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1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수질 및 토양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곡물 재배 

지역을 과수나무 재배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친 것에 기인한다.

모로코의 1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173kg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지난 10년 동

안 인구 증가에 따른 빵 제품의 다양화로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밀

은 모로코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필수품이다. 모로코 정부는 주도적으로 밀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게 하는 대신 비용 차이를 공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이는 이른바 국가 밀가루로 알려진 일반 밀을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보조하기 위

함이다. 이로 인해 식생활에 있어서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밀 소비는 차별받

지 않게 된다.

2.2.2. 감귤류(citrus)

감귤류 역시 모로코의 주요 생산작물이다. 감귤류는 특히 모로코의 주요 외화수입

원(연 3억 5,000만 달러)이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농산물로 정부가 감귤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감귤류와 감귤류 주스 생

산량을 각각 290만 톤, 2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모로코 농업부에 따르면, 정부

는 감귤류 재배지에 대한 보조금(support payments)을 2007년 1헥타르당 778달러에서,

2011년 1,197달러로 확대하였다. 또한 신규 감귤류 재배 농가에 관개 장비 구입과 우

물 파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USDA 2016b).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모로코 내 감귤류 재배 지역(planted area)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이후 모로코의 오렌지(Oranges) 재배지역은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2008년 4만 1,539헥타르에서 2016년 5만 7,040헥타르로 약 38% 확대되었다. 감귤/만다

린(Tangerines/Mandarins)의 재배지역도 2008년 4만 3,668헥타르에서 2016년 6만 3,420헥

타르로 약 45% 확대되었다. 모로코 정부의 관개시설 개선 노력과 감귤류 재배 농가

의 확대로, 앞으로도 감귤류 생산량과 재배지역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모로코 감귤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EU 국가, 러시아,

미국 등이다. EU 국가와 러시아의 오렌지 수요 증가와 더불어, 모로코산 오렌지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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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하는 스페인산 오렌지가 폭우로 품질이 저하되며 모로코산 오렌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모로코의 감귤/만다린을 3번째로 많이 수입

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미국은 지중해과실파리(Medfly) 유충이 

발견되자 모로코산 감귤/만다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2016년 10월, 모로코의 수

출 검역 강화로 미국의 모로코산 감귤/만다린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미국의 모로코산 

감귤/만다린 수입액은 전년대비 23% 감소하였다.

 2.3. 모로코 식문화와 식품 소비 특징

모로코 식단은 지중해식이며 곡물, 과일 및 채소를 중요하게 섭취한다. 식이요법은 

도시 가구 및 고소득 그룹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동물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육류의 소비는 제한적이다. 한편 즉시 먹고 처리할 수 있는 음식과 외식문화는 도시 

지역에서 점차 흔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설탕과 지방이 많은 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다. 신체 활동 수준의 감소와 함께 나타난 이러한 변화로 성인 인구의 과체중 및 

비만율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아 및 어린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관행은 변화하고 

있다.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율이 떨어지고, 젖병 수유는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유의 국내 유통량이 높은 편이다.

웰빙 열풍에 따라서 모로코에도 유기농식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16년 모로

코에서 판매된 유기농 식품(포장·가공, 이하 유기농 식품) 판매 규모는 총 7,690만 모

로코 디르함(약 810 달러)으로 전년대비 약 8.8%, 2011년 대비 약 55.5% 증가했다. 모

로코 유기농 식품 시장의 주요 품목은 모로코 주식인 빵류이며, 빵 품목의 총 판매액

은 2016년 기준 모로코 유기농식품 총 판매액의 약 60% 이상을 차지했다.

모로코에서 유통되는 유기농식품들은 80% 이상이 현대식 식료품점에서 판매된다.

이 중 대형 마트 및 슈퍼마켓이 각 54.5%, 26.7%를 차지한다. 그 외 전통시장 및 전통 

방식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식품은 약 17%에 그치고 있다. 한편 모로코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식품 원재료 중 약 15% 가량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다. 주

요 원재료로는 채소(가지, 당근, 토마토, 애호박), 향신료(로즈마리, 백리향, 고수, 커민,

재스민)등이 있다. 2016년 기준 모로코에서 유기농 식품 원재료는 총 8만 톤이 생산됐

으며, 이 중 1만 2,000톤의 원재료가 모로코에서 가공 후 수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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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기농 식품 판매규모
단위: 백만 모로코 디르함

식품 종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기농 빵류 31.7 35.2 37.4 40.7 43.8 47.4

유기농 과자류 11.8 12.3 13.0 13.6 14.1 14.9

유기농 쿠키, 
스낵바, 과일스낵

0.8 1.0 4.5 5.6 6.6 7.9

유기농 쌀, 면류 3.2 3.3 3.5 3.7 3.9 4.2

유기농 시리얼 2.0 2.1 2.2 2.3 2.4 2.5

총계 49.5 53.9 60.7 65.8 70.7 76.9

자료: 장도혜(2017).

3. 농업 정책

3.1. 모로코 농업의 문제점4)

모로코에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구조, 생산성, 보조금,

경제성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로코는 제한된 수자원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뭄에 취약하다. 모로코 일부 지역에만 관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모로코 전체 

농경지의 약 85%가 자연 강우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농장의 70%가 5헥타르보다 

적은 면적이다. 모로코 전체 인구의 46%가 농촌 인구이며 이 중 66%가 빈곤하다.

또한 농촌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중 75%는 황폐해진 땅에서 거주한다. 경작지의 질

이 저하된 주된 이유로는 가뭄의 장기화 등이 있다. 사막화5)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

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나 현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은

행의 농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율이 저조하여 혜택을 보는 농민은 

1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로코의 농업 보조금 부문 또한 다른 국가가 전체 보

조금의 30~70%인데 비하여 8%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모로코의 시골 지역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농촌 빈곤층을 위한 농촌 금융서비스도 부재하다. 더욱이 여성

 4) 모로코 문화통신부(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www.maroc.ma/en/content/green-morocoo-plan).

 5) 사막화는 기존 사막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 침식하는 과정임. 주로 반 건조-습지 토양지대에 무리한 개발을 

하여 생태계가 극도로 약해져 발생하게 된다. 즉 사막화의 요인으로는 농업활동과 사회 인프라의 확장, 기후변화, 벌목 관련 

활동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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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업 참여가 제한적이며, 고령화된 농장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들은 

자유시장 하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생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어렵다.

또한 모로코의 농업은 농업용 투입재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모로코

의 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은 프랑스보다 4배가량 적고 모로코의 기계화 정도는 스페

인보다 약 11배 낮다. 농업 구조, 보조금, 생산성 부문의 실정이 이러한 한편 조직의 

짜임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모로코의 농업 부문은 관련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

아 농민과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부적절한 경영 구

조를 가진 농장일지라도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2. 그린 모로코 계획(Green Morocco Plan, GMP)

3.2.1. GMP 목표 및 기대효과

  모로코는 자국 농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그린 모로코(GMP) 정책

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다. 먼저 향후 10~15년 동안 농업을 성장의 지렛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에 대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Ÿ 2020년까지 농업으로부터 1,000억 디르함(105억 2,631만 달러)의 GDP를 추가 창

출하여,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배로 늘린다.6)

Ÿ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투자를 통해 100만 개의 농업 관련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농

업 부문에서 1억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Ÿ 빈곤에 허덕이는 빈농촌의 소득향상을 2~3배 촉진하여 300만 농촌 주민이 이  

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Ÿ 감귤류, 올리브, 과일 및 채소 등 모로코가 경쟁력 있는 각 분야의 연간수출액을 

440억 디르함(약 46억 3,159만 달러)까지 늘린다.

Ÿ 약 1,506개의 프로젝트로 연간 100억 디르함(약 10억 5,263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시작한다.

 3.2.2. 세부 사업 내용7)

모로코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및 사막화

이다. 따라서 모로코 정부는 GMP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히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를 

 6) GMP를 처음 시행한 2008년 농업이 모로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으나, 2016년 12.9%로 오히려 하락함

(data.worldbank.org).

 7) Mohamed(2014)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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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정부는 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관개용수

절약프로그램(National Irrigation Water Saving Program), 팀 프로젝트(Team Project) 등 국

가 주도의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을 운영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꾀하고 있다.

(1) 관개용수절약프로그램(National Irrigation Water Saving Program)

GMP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관개용수절약프로그램(National Irrigation Water

Saving Program)이다. 모로코 관개 지역의 77%는 물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지표관개

(surface irrigation)에 해당한다. 정부는 관개용수절약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약 55

만 헥타르의 지표관개 지역을 점적관개(drip irrigation) 지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

재 농가에 점적관개에 필요한 장비를 보조하거나, 적합한 종자를 보급하는 방법을 통

해 점적관개 지역을 넓히고 있다. 2012년까지 약 33만 3,000헥타르가 점적관개지역으

로 전환되었으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2020년까지 약 7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점적관개 시설을 갖추게 된다.

(2) 팀 프로젝트(Team Project)

정부는 상기 목표를 달성한 후 농업 조직 모델로서 팀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한다. 팀 프로젝트는 소규모 농장들이 조직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모로코는 소규모 농업인이 70%로 대

부분 농장관리 기술이 부족하며 생산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도 없다.

게다가 농업관련 산업은 이러한 양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농장이 출하

하는 상품 수량과 품질이 불안정한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팀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농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파트너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팀 프

로젝트 참가 기업은 소규모 농가가 필요한 정보와 제도를 안내하는 중간자·통합자 역

할을 하는 것이다. 팀 프로젝트의 기참여기업으로는 설탕부문의 CONSUMAR사, 낙농

부문의 COPAG사, 양고기부문의 ANOC사 등이 있다.

(3) 기타 세부 사업 

이 외에도 모로코는 자국 농업 발전에 난관이 되는 가뭄 및 수자원 부족 문제를 위

해 가뭄에 강한 콩류 유지종자 재배지역을 확대하고, 토양 및 수질 보호를 위해 곡물 

재배지역을 올리브 등 과수나무 재배지역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모로

코 농업부는 가뭄으로부터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가뭄에 대한 재

해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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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모로코는 다른 중동 지역에 비하여 석유 부존량이 적어 1인당 GDP가 다소 낮은 경

향이 있으나 약 3,48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이다. 다만,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사막화, 대농장과 소규모 농장 간 격차, 잦은 가뭄과 

농업 진흥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국 작물 생산량으로만 국내 

농작물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수입이 필연적으로 늘기 때문에 무역수

지 적자와 외화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GDP는 

계속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은 증가세에 머무르는 등 거시경제가 전반적

으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모로코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린 모로

코 사업을 통해 제도적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될 기업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침식되고 있는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한 관개시설 개발, 농지 개간, 각종 인프라 건설, 농업 조직 모델 프로젝트 등 장기적

인 측면에서 모로코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모로코 농업부

가 지향하는 대로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와 품질 개선측면에 집중한다면 농업 진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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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관계와 추이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들어가며8)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는 2016-2030년에 모든 나라들

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공동의 목표를 담고 있다(지속가능발전포털).1) SDG의 총 17

개 목표 가운데 제2목표는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이다. 이 목표에 기아,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성이 함께 포함된 것은 이

들이 서로 이기는(win-win) 관계를 도출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이 글은 FAO, IFAD, UNICEF, WFP and WHO(2017) 등 SDG 달성에 

참여하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공조하여 발간한 기아 및 식량안보(food security)와 관련

한 2017년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Development Initiatives(2017)가 다룬 영양안보

(nutrition security)에 관한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SDG목표를 추구하

는 가운데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역할과 추이를 제시하고, 그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

고자 한다. 특히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나, 이 글

은 영양안보가 식량안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란 전제 아래 접근하기로 한다.

  * (songsoo@korea.ac.kr).  

 1) http://ncsd.go.kr/app/sub02/2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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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개념과 관계

2.1. 식량안보의 정의와 결정요인

식량안보의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 초반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FAO 2012). 1943년에 44개국이 미국 버지니아(Virginia) 주 핫스프링스(Hot Springs)에서 

만나 식량과 농업과 관련하여 ‘결핍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 want)’란 목표를 논의

하였다. 이는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던 기아와 기근으로부

터 벗어나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2)

이 정부 간 회의는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확실하고 충분

하게 그리고 적절히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확실(secure)’하다의 의미는 

식량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충분(adequate)’한 식량은 물량측면의 넉

넉한 공급을 뜻하고, ‘적절(suitable)’하다는 것은 식량 공급의 영양분을 말한다.

이후 식량안보의 정의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립되어 왔으나, 그 정의가 200개에 

이르고 관련 지표가 450개에 달할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임송수 1999; 2014, 김태훈

김지연 2013).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량안보의 정의는 1996년 세계 식량 정

상회의가 제시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섭취와 식량 선호를 만족시

키면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 많은 식량에 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접근하는 상태”이다(World Food Summit 1996).3)

식량안보는 크게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 활용성(utilization), 안정성

(stability) 등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표 1>. 식량안보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이 

네 가지 측면이 모두 만족함을 뜻한다.

<그림 1>은 식량안보 개념의 틀을 제시한다. 이 틀이 포함하는 두 개의 결정요인

은 물리와 시간의 특성을 지닌다. 물리 측면의 결정요인은 가용성에서 접근성과 활용

성에 이르는 식량 흐름을 말한다. 충분한 식량이 모든 사람들의 처분에 속할 때 가용

성이 달성된다. 접근성은 모든 가구와 구성원이 영양 섭취에 필요한 적절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질 때 달성된다. 활용성은 사람의 몸이 식량을 섭취하

 2) 기아(hunger)는 충분하지 못한 식량 에너지의 소비로 초래되는 불편함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말하며, 엄격하게 정의하면 기

아는 ‘식량부족(food deprivation)’을 말함.

 3) 이 문장은 저자의 번역이며,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음: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o meet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이와 같은 정의는 2009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됨(FA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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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사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생물학 측면에서 언급된다. 끝으로 안정성

은 시간측면의 결정요인으로써 모든 물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표 1.  식량안보의 4대 측면 

측면 설명 구성 요소들

가용성
(availability)

Ÿ 식량안보의 공급측면을 말하며, 생산이나 재고 및 순 무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생산
수입능력
재고량
식량원조

접근성
(access)

Ÿ 국가 수준의 충분한 식량공급이 가구 수준의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Ÿ 충분하지 못한 식량 접근성에 대한 정책은 소득, 지출, 시장, 가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곤/구매력
운송과 시장 
하부구조
식량분배

안정성
(stability)

Ÿ 오늘 식량섭취가 충분하더라도 식량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영양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음.

Ÿ 날씨, 정치안정, 경제 요인(실업, 식량가격 폭등 등)이 식량안보에 영
향을 미친다.

날씨 변동성
가격 변동성
정치 요인들
경제 요인들

활용성
(utilization)

Ÿ 개인의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분 섭취에는 바람직한 보살핌과 급식
방식, 식량준비, 식단의 다양성, 가구 내 식량 분배 등이 필요하다.

Ÿ 이는 소비된 식량의 생물학 측면의 활용과 더불어 개인의 영양 상태
를 결정하게 된다. 

식량안전과 품질
깨끗한 물
건강과 위생
돌봄과 급식 

자료: FAO.

그림 1.  식량안보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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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ross 등(2000).

<그림 1>에서 화살표가 뜻하는 것은 가구수준에서 충분한 식량 가용성은 식량 접

근성을 확보하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님을 나타낸다. 이는 더 나아가 개인수

준에서 충분한 식량 활용성의 필요조건이라 하겠으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식량 안정성은 그 가용성과 접근성 및 활용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이 결정요인들

은 결국 영양상태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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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양안보의 정의와 결정요인

영양안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주로 개인과 가구의 식량소

비에 초점에 둔다. 사람의 몸이 어떻게 식량을 활용하는 지도 관심 대상이다. UNICEF

가 제시한 ‘개념의 틀(Conceptual Framework)’에 기초하여 1995년에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4)는 영양안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단백질, 에너지,

비타민, 미네랄 측면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언제나 누리는 충분한 영양상태이다

(Franzo 2015).” 5) 2012년에 FAO 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Food Security, CFS)는 영양

안보를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섭취와 식량 선호를 만족시키면서 종

류, 다양성, 영양분, 안전 측면에서 충분한 물량과 품질의 식량을, 모든 사람들이 언

제나 소비하되, 위생환경과 적절한 건강, 교육 및 돌봄이 갖춰진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앞서 제시한 식량안보의 개념은 실제 식량 소비에 관해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곧 식량 접근성만을 지니고 있다. <그림 2>는 UNICEF가 제시한 영

양실조(malnutrition)의 개념을 도식으로 나타낸 틀이다.6)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둔 영양부족의 맥락에서 사용되나, 도시의 영양과잉에 대해서도 적용

할 수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섭취가 부족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발

생한다. 영양실조의 두 가지 원인은 질병과 불충분한 식량 섭취이다. 이들은 충분하

지 못한 식량 접근성, 부적절한 돌봄, 불충분한 건강서비스와 환경 등의 잠재요인들

에 의해 발생한 결과이다.

또한 이 틀은 사람과 환경자원, 경제체제와 정치 및 사상적인 요인들이 영양실조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원인으로 밝힌다. 결국 이 모형은 다양한 사회조직 수준에서 영

양실조의 원인들을 연결하고 있다. 당면한 원인(immediate causes)은 개인에 영향을 미

치고, 잠재 원인(underlying causes)은 가족과 관계되며, 근본 원인(basic causes)은 지역사

회 및 국가와 관련된다. 간접적인 원인이 클수록 더 많은 인구의 영양상태가 영향을 

받는 모양새이다.

 4) (www.ifpri.org).

 5) 이 문장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음: “Nutrition security can be defined as adequate nutritional status in terms of 

protein, energy, vitamins, and minerals for all household members at all times.”

 6) 영양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를 모두 “영양실조(malnutrition)”라 명명함. 영양실조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이 글이 주로 대

상으로 삼은 발육부진(stunting)과 소모성 질환증세(wasting) 이외에도 비만(obesity), 과체중(overweight), 저체중

(underweight), 결핵(anaemic) 등으로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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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양실조의 개념적 틀

발현

당면한 원인

잠재 원인

근본 원인

자료: Gross 등(2000).

2.3.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관계

<그림 3>은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결정요인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형은 가구

수준에서 식량과 물의 섭취 및 건강상태, 곧 식량 활용성이 영양상태의 결과로 이어

지는 것으로 연결시킨다. 식량의 섭취는 그 접근성과 가용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는 식량안보와 영양안보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반면에 건강상태는 식량섭취와 더불

어 영양안보를 결정하는 요인이지만, 식량안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

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강상태는 돌봄 역량, 건강서비스, 환경요인 등에 의

해 좌우된다. 이에 따라 식량섭취까지 포괄하는 영양안보의 개념이 식량안보보다 더 

폭 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식량안보는 영양안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충

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Jones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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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결정요인들

자료: Wϋstefeld(2013).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결정요인들을 비교하는 것과 더불어 이 둘의 인과관계를 

계량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 또는 개인 단위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수준에서 영양 결핍

수준(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과 다른 영양 관련 지표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살펴본다.

<표 2>은 1990-2015년의 국가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

gression) 결과를 나타낸다. 각국의 소득수준은 통제되었고, 국가 더미(dummies) 변수를 

도입하여 시간이 경과하여도 변치 않는 국가 특정의 요소들을 감안하였다. 이 고정효

과(fixed effect) 패널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양 결핍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발육부진과 

소모성 질환증세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영양결핍이 높은 국가는 어린이 과체중

과 성인 비만수준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비만이 높은 국가

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양 결핍수준을 지님을 뜻한다. 많은 태평양 섬나라들은 비슷

한 영양 결핍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40-50%의 높은 성인 비만율을 

보이고 있어 이상치(outlier)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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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양 결핍수준과 영양실조 지표 간 회귀분석 결과

영양 관련 변수
(log-odds)

영양 결핍수준(log-odds)

p값

발육 부진 0.254 <0.001

어린이 과체중 -0.233 0.02

체력 저하 0.174 0.01

성인 비만 -0.224 <0.001

자료: FAO 등(2017). 

가구 설문결과에 기초하여 구축한 ‘심각한 식량 불안정 수준(Prevalence of Severe

Food Insecurity, PoSFI)’ 자료를 사용해 국가 간 비교했을 때 식량 불안정과 비만 간에

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들을 나눴을 

때에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하였듯이, 가구 수준

에서 식량불안정이 비만과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중상 소득(upper-middle income) 이상의 국가들 가운데 심각한 식량 불안정 수준을 보

그림 4.  국가 소득별 비만율과 심각한 식량 불안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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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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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라들이 높은 성인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4>.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는 개인과 가구 수준의 식량안보와 비만 정보가 필요하다. 고소득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면, 식량안보가 부재한 사람들은 보통 낮은 가격의, 건강하지 않은, 에

너지 함량이 높은 식량에 의존하고, 식이장애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사 반응의 높

은 위험으로 말미암아 비만에 노출되기 쉽다.

3. 식량안보의 추이

식량안보와 관련해 SDG목표 2.1은 모든 사람들의 식량 접근성을 진전시키는 것이

다.7) 이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로 FAO는 1974년부터 영양 결핍수준(PoU)을 사용

해 왔다.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 새롭게 개발된 것은 이른바 ‘심각한 식량 불안정 수준

(PoSFI)’이다. 심각한 식량 불안정 지표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 곧 ‘식량 불안

정 경험등급(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에 기초한다. FIES는 면접을 통해 식

량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측정한 것이다. 또한 FIES는 2016년 자료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몇 년이 지체되어 수집되는 영양 결핍수준에 견주어 최

신 정보를 담고 있다.

3.1. 영양 결핍수준 

<그림 5>은 영양 결핍수준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가장 최근의 추정치에 따

르면 세계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영양 결핍 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14.7%에서 2015년에 10.6%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6년 추정치가 

11%를 기록하여 2012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낸다.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세계 인구는 2014년에 7억 7,500만 명에서 2016

년에 8억 1,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15년에 세계 평균 영양 결핍수준이 정

체된 것은 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영양부족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 점, ② 아시

아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한 점 등이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미와 카리브 연안국 등을 제외

한 모든 지역에서 영양 결핍수준이 증가하였다. 영양 결핍수준이 가장 크게 증가한 

 7) SDG 목표 2.1은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유아를 포함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기아를 

종식하고, 안전하고 영양이 높으며 충분한 식량에 1년 내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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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동 아시아이다<그림 6>.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아

시아에서 영양부족 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 현재 5억 1,960만 명

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아프리카로 2억 4,320만 명, 남미와 카리브 연안국이 4,250만 

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최근에 영양 결핍수준 지표가 상승한 것에는 엘리뇨(El Nino)/라니냐(La

Nina)와 관련된 현상에 의해, 특히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및 남동 아시아의 식량 접근

성이 더욱 나빠지고 식량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내전과 같은 

갈등 상황이 증가함으로써 식량 불안정이 확산되고, 폭력사태가 농촌지역까지 영향

을 미침으로써 식량생산과 접근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갈등의 

폭증은 아프리카, 극동 국가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가뭄이나 기타 기후와 

연계된 현상 및 취약한 대응 능력 등과 결합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진단

된다.

그림 5.  영양 결핍수준의 세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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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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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양 결핍수준의 지역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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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등(2017). 

3.2. 식량 불안정 수준 

<표 3>은 150개국을 대상으로 FAO가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한 세계 전체

와 지역별 영양 결핍수준을 나타낸다. 세계 인구의 10명 중 1명(9.3%), 또는 6억 8,900

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아프리카가 전체 인구의 2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

른 지역의 네 배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아프리카는 식량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는 지

역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사하라 이남의 경우 2014-16년에 거의 3% 포인트가 상승하

였다. 남미의 식량 불안정 수준도 지난 3년간 4.7%에서 6.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에 아시아의 식량 불안정 수준은 7.7%에서 7.0%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나타난 개선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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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각한 식량 불안정 지표의 추이

지역
수준(%) 인구(백만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계 전체 9.2 8.8 9.3 665.9 645.1 688.5

아프리카 25.0 25.1 27.4 289.5 298.0 333.2

사하라이남 28.3 28.7 31.0 265.0 275.7 306.7

아시아 7.7 7.0 7.0 337.0 306.7 309.9

중앙, 남아시아 14.4 12.3 11.1 268.7 233.1 211.9

동, 남동아시아 2.0 2.1 3.1 44.7 48.1 70.5

남미 4.7 4.8 6.4 27.7 28.1 38.3

북미, 유럽 1.4 1.6 1.2 15.6 17.1 13.0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10.7 10.5 11.8 50.3 50.7 57.9

자료: FAO 등(2017).

<그림 7>은 식량 불안정과 관련하여 남녀 간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15살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3개년(2014-16년) 평균 식량 불안정 수준은 각각 7.3%와 7.9%로 여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남녀 격차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견되

는 현상이란 특징을 지닌다.

그림 7.  식량 불안정 수준의 남녀 격차: 2014-16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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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등(2017). 

<그림 8>은 129개국을 대상으로 2014-16년 기준의 영양 결핍수준과 식량 불안정 

수준 간 관계를 나타낸다. 비록 산출 방법이나 자료의 출처가 다르지만, 이를 통해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 동향

118 | 2017. 12

그림 8.  영양 결핍수준(PoU)과 식량 불안정 수준의 비교: 2014-16년 평균
 (%)

80

70

60

50

40

30

20

10

 0

              식량불안정 수준, 2014-16년

              PoU 아프리카, 2015년

              PoU 아시아, 2015년

              PoU 남미, 카리브 연안국, 2015년

              PoU 오세아니아, 2015년

              PoU 북미, 유럽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자료: FAO 등(2017). 

그러나 이런 추세보다 낮은 국가들(A와 B구역), 곧 영양 결핍수준이 식량 불안정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구역에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B구역에 속하는 동아프리카와 남아

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3년 연속 가뭄의 피해를 받았던 것이 지표에 반영된 결과이다.

반대로 영양 결핍수준이 식량 불안정 수준보다 큰 국가들(C구역)은 주로 아시아 지역

에 속한다.

4. 영양안보의 추이

영양안보와 관련해 SDG 목표 2.2는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2025년까지 다섯 살 미만 어린이의 발육부진(stunting: 나이에 비해 키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과 소모성 질환증세(wasting: 키에 비해 저체중인 경우로 급속히 체중이 

감소한 상태, 일부는 ‘체력저하’로 지칭)에 관해 국제 사회가 합의한 목표치를 달성하

고, 소녀, 임산부, 수유기 여성,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다루도록 명시하였다.8)

영양실조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세계의 공통된 관심사항이다. 세계 전체로 보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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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어느 형태든 영양실조를 경험하고 있다<그림 9>. 거의 모든 

나라가 심각한 영양 관련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근(famine)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영양실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

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현재 기근이 선포된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과,

가뭄과 같은 여건아래서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사는 총 3,800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놓인 것이다.

그림 9.  세계의 영양 상태에 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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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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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velopment Initiative(2017). 

영양상태에 관한 많은 지표들 가운데 여기서는 어린이 발육부진과 소모성 질환증

세에 초점을 맞춰 그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8) 2016년에 UN 총회는‘영양에 관한 UN의 10년(2016-2025년)’을 선포하고, FAO, WHO, WFP, IFAD, UN 어린이 기금

(Children’s Fund) 등이 협동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영양에 관한 국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이 10년 계획이 

제시한 중점 분야는 ① 건강한 식량 섭취를 위한 지속가능한 식량체제, ② 근본적 영양 관련 대응책을 포괄하는 건강 체제, 

③사회적 보호와 영양 교육, ④영양 개선을 위한 무역과 투자, ⑤식량과 모유 수유 환경 조성, ⑥영양 거버넌스와 책임을 

검토, 강화, 촉진 등임(http://www.who.int/nutrition/decade-of-action/information_flyer/en/index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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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어린이의 발육부진(stunting)

<그림 10>은 어린이 발육부진의 추이를 나타낸다. 출생 후 5년간(나이) 선형 성장

률(키)을 통해 어린이의 발육부진을 측정한 결과이다. 나이에 견주어 키가 지나치게 

작다면 만성적 영양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린이가 두 살에 이르기 전에 

발육부진이 나타나면 질병의 위험이 높고,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인지력이나 학

습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노동 생산성, 소득을 창출하는 잠재력, 사

회적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육부진이 더욱 확산된다면, 결국 국가나 사회 

전체의 경제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016년 현재, 세계에서 1억 5,500만 명의 다섯 살 미만 어린이가 발육부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16년에 발육부진 비율은 29.5%에서 22.9%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 추세라면 2025년까지 1억 3,000만 명의 어린이가 발육부진일텐데, 이는 WHO가 

설정한 목표, 곧 2012년 수준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보다 3,000만 명이 많게 된다.

그림 10.  어린이의 발육부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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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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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육부진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호주와 뉴질랜드 제외) 등으로 다섯 살 미만 어린이의 30% 이상이 나이

와 견주어 키가 작았다. 2005-16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육부진 비율이 감소하였

는데, 특히 아시아와 남미 및 카리브 연안국에서 그 개선 정도가 높았다. 그 속도는 

낮지만,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서도 발육부진 수준이 감소하였다. 다만 아프리카에

서 발육부진의 감소율은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절대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지역 중 발육부진 어린이수가 늘어난 곳은 아프리카가 유일하다.

2016년 현재 발육부진 어린이 수는 아시아에서 8,700만 명, 아프리카에서 5,900만 명

인 것으로 파악된다.

발육부진을 촉발하는 요인들은 다양한데, ① 임신과 수유 전과 그 중의 여성 건강

과 영양, ②영아와 어린이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수유 방식, ③위생적이지 못한 환

경 등이 주된 것들이다. 이에 따라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곧, ① 임산부와 산모가 충

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 ② 영아의 첫 6개월 간 독점적인 수유를 받게 하는 것, ③

6-23개월 연령의 어린이들이 충분하고 품질이 좋으며 다양한 보충 식량을 접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어머니와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출생 후 1,000일 간(임신부터 두 

살 때까지) 영양관리와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중요하다. 이밖

에도 감염과 질병의 예방,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 어린이 배설물의 안전한 처분, 기

본 위생 등이 필요하다.

4.2. 어린이의 소모성 질환증세(wasting)

<그림 11>은 어린이의 소모성 질환증세 비율을 나타낸다. 소모성 질환증세는 키

에 견주어 너무 마른 것을 나타내는데, 체중 손실이나 체중의 증가 속도가 낮은 것을 

반영한다.

소모성 질환증세는 질병이나 사망의 위험을 증폭시키므로 아주 중요하다. 이에 따

라 소모성 질환증세로 고통 받은 많은 어린이들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에 투자해

야 하며, 심각한 소모성 질환증세에 직면한 어린이들을 제때에 적절히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는 2025년까지 소모성 질환증세 어린이를 5% 이내로 감소

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2016년 현재 다섯 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소모성 질환증세

에 해당하는 비율은 7.7%이며, 숫자로는 5,17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약 1,700만 명의 



국제기구 동향

122 | 2017. 12

어린이가 심각한 소모성 질환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남아시아가 

15.4%를 기록하여,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남동아시아 또한 

8.9%로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소모성 질환증세 수준이 조금 

낮지만,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실정이다.

4.3. 다중 영양실조에 직면한 국가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림 12>은 140개국에서 어린이의 발육부진, 가임연령 여성의 빈혈, 성인여성의 과체

중을 추적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이 영양실조의 부담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중복의 영양실조 부담을 지닌 국가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곧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23개국이 두 가지 이상의 중복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어린이의 소모성 질환증세 비율

목표

%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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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기타 지역
                                                            카리브 연안국

서   북  중앙  동   남           남  남동  서  중앙  동        카리브 남미 중미    오세아니아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자료: FAO 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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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영양실조의 부담을 지닌 국가 수

발육부진 72개국

이중 부담을 지닌 국가:           발육부진          이중 부담을 지닌 국가:

발육부진과 과체중                  1                  발육부진과 빈혈

 4          38

과체중 95개국            10                 6             빈혈 125개국

과체중                빈혈

이중 부담을 지닌 국가:
과체중과 빈혈

삼중 부담을 지닌 국가:
과체중, 빈혈, 발육부진

자료: Development Initiative(2017). 

<그림 13>는 영양실조 지표 중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119

개국을 정보를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조사에 포함된 국가 중 

영양실조 지표에서 오직 하나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 이상의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어린이의 발육부진 비율은 어린이 소모성 질환증세와 여성의 빈혈과 양(+)의 관계

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과체중이 높은 국가들은 성인 비만율이 높은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어린이 발육부진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성인 비만은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어린이 발육부진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인 비만율을 보이

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에서 어린이 발육부진과 성인 비만율 모두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섯 살 미만 어린이의 발육부진과 성인 비만에 관한 

자료가 있는 117개국 가운데 35개국의 경우 다섯 살 미만 어린이의 발육부진과 성인 

비만율이 각각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집트, 이라크, 바누아

투(Vanuatu)는 다섯 살 미만 어린이 인구의 20% 이상이 발육부진에 해당하며, 성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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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20%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다루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정에 부합하는, 여러 부

문에 영향력을 지닌 조치들의 조합을 강구하면서 영양실조의 요인들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수준과 여러 부문에서 추진되는 조치들이 영양실조에 대응한 목표를 

추구하고 그 직접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 서로 보완하는 결과를 나타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영양실조 지표 간의 관계

여성 빈혈(%)                                                아동 체력저하(%)
                               A                                                         B

     0 10 20 30 40 50 60 70  0 10 20 30 40 50 60 70  
아동 발육부진(%)                                         아동 발육부진(%)

아동 과체중(%)                                          성인 비만(%)
                             C                                                          D

     0 10 20 30 40 50 60 70  0 10 20 30 40 50 60 70  
성인 비만(%)                                         아동 발육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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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velopment Initiative(2017). 

5. 결론

2016년에 세계 기아인구가 8억 1,500만 명에 이르고, 기아에 놓인 인구의 비율이 오

히려 늘었다는 통계는 SDG가 선언한 기아 종식을 위해 세계가 더욱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동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식량안보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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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점도 주목된다. 영양안보 측면에서도 1억 5,500만 명의 어린이가 발육부진에 

해당하는데, 이대로라면 2040년까지 발육부진 수준을 줄이려는 SDG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소모성 질환증세 또한 5,200만 명의 어린이들, 곧 다섯 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약 8%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식량안보나 영양안보가 경제가 발전하면, 또는 무역 자유화가 촉진되면 자동

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통계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늘

어나고 있는 갈등과 이상기후의 위험은 식량안보와 영양안보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를 정착시키고 포용적인 사회체제를 구축하면서 자연조건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해소한다는 SDG의 목표는 상당히 의

욕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류가 함께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

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관

된 정책과 효과적인 지원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도록 관련 체제를 견고히 구축해

야 할 것이다. 연구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생산체제

를 갖추는 한편 식량손실과 낭비를 줄이고 다각화되어 가는 식량 소비패턴에 적응하

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영양실조에 대응하는 목표화된 노력과 

정책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건강서비스를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되, 특히 다섯 살 미만 어린이와 산모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현장 중심의 효과적

인 대응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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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OECD

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

3월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

4월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

5월
세계물위원회(WWC)

제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

6월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7월
WTO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9월
Expo Milano 2015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10월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

11월
WTO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12월
UN

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

2016년

1월
WTO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2월
OECD

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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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OECD, SDGs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5월
OECD

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

6월
OECD

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

7월
EU

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

8월
OECD

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9월
OECD

OECD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예비 평가

10월
FAO

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

11월
OECD

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

12월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시장과 가치사슬

2017년

1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최근 국제 동향-미국과 EU 사례

2월
OECD

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

3월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동향

4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농업 관련 의제들

5월
The World Bank

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Gaining More From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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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FAO

농식품 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

7월
EU

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

8월
OECD

OECD보고서: 가축질병 관리 -한국, 칠레, 호주 사례연구-

9월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10월
FAO

농업분야 자발적감축목표(INDC) 분석

11월 농식품의 세계 가치사슬(GVC): 분석의 틀과 현황

세계농업 국제기구 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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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일본 EPA 협상 타결

m EU와 일본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협상을 최종 타결함.

- EU는 일본과의 경제협력협정 체결로 200개 이상의 지리적표시 보호와 함께 치

즈, 와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제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농식품 수출이 촉

진될 것임.

m 양측은 EPA협상과 관련하여 지난 7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뒤 마지막 세부사

항을 논의해왔으며, 입장 차가 남아있는 항목은 협정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협

상 전체를 타결하기로 함.

- 양측은 후속 조치를 마치고 서명한 후, 2019년 3월 영국이 EU를 이탈하기 전까

지 EP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Cecilia Malmström) 12월 8일 일본과의 경제연계협정에 관

한 최종 논의의 성공적인 결론을 발표함.

- EU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약 85% 이상 철폐되어 EU 농민과 식품제조업체 등

은 1억 2,700만 명 규모의 일본 소비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m 농업 및 농촌개발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이번 협상이 농식품 무역에서 EU

가 체결한 가장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협상으로 EU 농식품부문의 거대한 성장기

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함.

 농식품 관련 조항

m 현재 29.8%를 차지하는 경질치즈인 고다치즈(gouda cheese)와 체더치즈(cheddar

cheese)와 같은 치즈에 대한 높은 관세가 폐지되면서 치즈시장에서 EU의 지배적인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U-일본 EP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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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차렐라치즈(mozzarella cheese)와 같은 신선치즈를 위한 면세쿼터가 설정될 

예정임.

m 현재 평균 15%에 이르는 와인에 대한 관세도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즉시 철폐될 

예정임.

- 일본으로의 EU 와인 수출은 약 10억 유로에 달하며, 일본은 가치측면에서 볼 

때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 시장임.

m EU는 아시아 국가들로의 육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쇠고기에 대한 관세

가 38.5%에서 9%로 낮아지고, 가공육과 신선 육류의 무관세 품목이 돼지고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m 파스타, 초콜릿, 코코아파우더, 사탕, 과자류, 비스킷, 제과류, 토마토제품 및 토마

토소스 등 광범위한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할 예정임. 또한 맥아, 감자녹

말(potato starch), 탈지분유, 버터, 유청(whey)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

폐될 예정임.

m 200여개 이상 품목의 지리적 표시가 보호될 예정으로 원산지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이름을 표기하여 판매하는 것은 모방품으로 

간주됨.

-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에는 Roquefort, Aceto Balsamico di Modena, Prosecco, Jambon

d'Ardenne, Tiroler Speck, Polska Wódka, Queso Manchego, Lübecker Marzipan, Irish

Whiskey 등이 포함됨.

※ 자료: IEG Policy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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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핵심요소 합의

m 11월 11일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당사국들은 핵심요소(core elements)에 합의함.

-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1개국

들은 TPP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 기존의 TPP 합의 내용 중 20개 항목은 미국이 복귀할 때까지 동결하기로 합

의함.

m 주요 쟁점인 유제품의 저관세수입 축소 등 농업분야의 합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

지만,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교섭에 들어가는 등 미국의 복귀를 기

대할 수 없을 경우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

- 일본 정부는 향후 수정 가능한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수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m 공개된 성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명칭은 포괄적점진적 합의(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임.

- 11개국 중 6개국이 국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60일 후에 발효됨.

- 당사국 11개국은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 관련 등 4항목의 최종 마무리를 서두

르고 있으며 연초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은 2018년 통상국회에서의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

m 11월 8일 공개 예정이었던 합의 내용은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의 불일

치로 지연되었음.

- 특히 일본은 TPP 협상에 대해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반면, 캐나다는 빠른 합의

보다 올바른 합의가 중요하다고 신중을 기하며 일본과는 현저한 입장차를 보임.

m 공동회장 일본과 베트남 양국 장관은 11월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결

TPP 11개 당사국 핵심요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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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포함한 신협정 각료 성명을 발표함.

- 미국이 복귀하기까지 동결하는 20개 항목은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이나 저

작권 보호기간 등 규칙 관련이며, 관세 관련 분야는 동결이나 수정하지 않음.

m 일본의 TPP담당 장관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는 금번 합의는 ‘TPP 12’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미국의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함.

m 새로운 협정 CPTPP 제6조는 만약 일본-미국 FTA가 교섭에 들어간다면 기존 TPP

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가가 요청하면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성명서를 통해 필요시 개정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공유했

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 언급이 미래의 농업분야 

합의 내용 수정을 위한 이중 담보가 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함.

- 그러나 각국이 개정 관련 협의에 응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정을 인정할지는 

보장할 수 없음.

m 일본 농업관계자는 TPP 11을 둘러싸고 유제품 저관세수입 축소나 쇠고기 긴급

수입제한조치(safe guard)의 발동 수준을 낮추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자료: 日本農業新聞(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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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미국·일본, 공동성명서 발표

m EU, 미국, 일본의 주요 무역 대표부는 3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에서 ‘세

계 수준의 경쟁’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Cecilia Malmström, 미국 무역대표부 Robert E. Lighthizer,

일본 경제산업성 Seko Hiroshige(せこうひろしげ)가 성명에 서명하였으며, 12월 

12일 각료회의 이후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준비함.

-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WTO 제11차 각료

회의가 개최됨.

m EU, 미국, 일본은 제3국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 등으로 악화된 일부 핵심 산업분

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과잉생산에 대해 비판함. 또한 이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 

창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이끄는 국제무역의 순기능 훼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성명서에는 중국이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관

행과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정책 등 중국 경제시스템의 특징을 언급하며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함.

m 정부 개입으로 과도한 과잉생산, 국유기업에 의한 불공정 경쟁조건, 시장을 왜곡

하는 보조금, 강제된 기술 이전 및 현지 부품 사용 요구, 데이터의 유통 규제 등

을 글로벌 무역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함.

- 제3국들에 의한 불공정한 시장 왜곡 및 보호주의적 관행들을 제거하기 위해 3

자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선언함.

 중국, EU의 새로운 반덤핑 방법론 및 규칙 비판

m WTO 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EU가 심각한 시장 왜곡이 있

는 국가 등에서 수입된 덤핑물품으로부터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새

EU·미국·일본,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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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규정을 비판함.

m 중국은 ‘심각한 시장 왜곡’ 이라는 개념은 EU가 아날로그적인 국가접근을 지속하

게 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EU가 반덤핑 규제를 국제무역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남용할 수 있게 만든

다고 지적함.

m 12월 초 EU는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제에 대한 비공식적 합의를 통해 원

재료 및 에너지 가격이 왜곡된 국가로부터 덤핑으로 수입된 물품들에 대해 높은 

관세장벽을 설정할 수 있게 규정함.

※ 자료: IEG Policy(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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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단축과 높은 관세 부과 

m EU 3대 기관인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이사회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제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하고, 경우에 따라 덤핑물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 부과를 허

용하기로 합의함.

- 이는 지난 15년간 EU 반덤핑 정책의 중요한 사건으로, 10월 초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합의한 새로운 반덤핑 방법론에 따라 결정될 것임.

m 지난 12월 5일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이사회는 비공식 합의를 통해 소급관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입된 덤핑물품에 대한 높은 관세장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로 덤핑물품은 원재료와 에너지가격이 왜곡된 국가로부터 수입됨.

m EU집행위원회는 2016년 11월에 심각한 수준의 시장왜곡이 있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발표함.

- 이러한 과정은 중국 등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논란과 국가의 경제 개입

이 심한 제3국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m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정은 잠정조치 부과에 대해 현재 9개월의 조사기

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함.

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Cecilia Malmström)은 새로운 규정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게 될 것

이라고 밝힘.

 EU 반덤핑 방법론에 관한 WTO 논쟁 

m 지난 11월 4일 EU이사회는 EU내 생산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면서 시장경

제와 비시장 경제의 구분을 제거하여 계산하는 새로운 반덤핑 방법론을 공식적

으로 지지함.

EU,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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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통상부 장관(Urve Palo)은 새로운 규정이 모든 무역 파트너가 왜곡

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

m 지난 10월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WTO 회원국은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에 대

해 강하게 비판함.

- EU의 새로운 반덤핑 방법론은 왜곡된 시장으로부터 수입된 덤핑 물품에 대해 

EU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비판함.

※ 자료: IEG Policy(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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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프랑스 경제부 장관(Bruno Le Maire)은 중국이 2017년 말까지 프랑스산 돼지고

기 수입 확대를 허용할 것이며,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가속화할 것이라

고 밝힘.

-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 프랑스 간의 고

위급 경제 및 금융 회담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힘.

m 중국은 2015년 11월 수행된 양돈장 감사 결과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국 

당국은 2017년 말까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함.

- 중국은 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가속

화하기로 합의함.

m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최근 중국 정부의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BSE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환영함.

m 양국은 양질의 제품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인정하면서, 중국 사료시장에서도 프

랑스산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합의함.

m 또한 양국은 중국과 프랑스 간의 지리적표시(GI)의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집행시

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m 양국은 EU와 중국 간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특히 투자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청정에너지, 환경보호 및 기

후적응형 농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금융협력을 촉진하도록 장려할 것이라

고 함.

※ 자료: IEG Policy (2017.12.01.)

중국, 연말까지 프랑스 육류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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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아일랜드 통상 대표단이 일본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 일본 도쿄에서 세미나를 

개최함.

- EU와 일본의 경제연휴협정(EPA)이 발효되기 전에 아일랜드산 농식품을 일본 

시장에 알리는 것이 목적임.

-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나 유제품은 주로 미국이나 호주 등 기존 수출국들이 

일본 수입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임.

m 아일랜드는 ‘OG(Origin Green)’라는 인증을 강점으로 일본 소비시장을 확대할 

계획임.

- OG란 자연그대로를 뜻하며, 모든 식품과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등에 걸친 관

계자들이 환경 파괴 없이 생물다양성과 자원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하자는 취지의 범지구적 환경프로그램임.

- 아일랜드 식품부 장관(Tara McCarthy)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 566개의 기업

이 참가하여 1,600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와중에 생물 다양성 관련 목표

는 95개임.

- 아일랜드 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OG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 중부의 한 축산농

가는 쇠고기 1kg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9kg 감소시켰다고 함.

m 아일랜드 식품부 장관(Tara McCarthy)은 매일 100명 이상의 독립적 감사관이 농장

을 방문하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공

유하여 농가는 스스로 농장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함.

m 아일랜드는 500만 명의 인구가 3,500만 명분의 식량을 생산하는 식량 수출

대국이며, 아일랜드 농식품수출의 90% 이상은 OG 회원들이 생산하는 것이

라고 함.

m OG를 강조하는 아일랜드 측의 설명에 품질과 가격을 중시하는 일본 수입업자들

은 미온적 반응을 보임. 그러나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

아일랜드, 일본시장 진출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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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아일랜드가 일본시장에서 다른 수출국과 어떻게 차별화하여 경쟁하게 될

지, 일본 농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아야 함.

※ 자료: 日本農業新聞(2017.11.19.)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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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채식시장 성장세 

* 스위스, 유통체인 Coop 식용곤충 판매 시작

* 우크라이나, 겨울 유채 영농환경 분석

* 독일, 차 시장 동향 

* 터키, 건과일 시장 현황

유럽

아시아

* 중국, 유제품시장 동향 

* 중국, 커피 소비 급증

* 베트남, 주류시장 동향  

* 베트남, 소스류 제품 시장 동향 

* 일본, 1인 가구의 신선채소 구매 증가

* UAE, 모든 식품에 부가가치세 부과

아메리카

* 2018년도 새롭게 떠오르는 5가지 식물기반 

유제품 대체음료

세계 농업 브리핑 (2017. 12)1)

1. 아시아

□ 중국, 유제품시장 동향 

▪중국은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유제품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있으며 향후 유제품 최대 소비시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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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요거트 등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유제품의 소화촉진, 다이어트 효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수요 증가를 촉진시킴.

▪미국 등 유제품 소비대국 대비 중국의 1인당 소비량은 세계 평균수준의 1/3에 

그치고 있어 소비 확대 가능성 매우 높음.

▪시장 침투율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3선 도시와 농촌에서 

더 큰 시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침투율은 1선 도시가 90%이며, 2~3선 도시 70%, 그리고 농촌이 20%임.

▪유제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임.

- 2016년 시장규모는 3,60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6% 상승했으며, 2021년까지 

CAGR 6.1%로 성장해 4,835억 위안에 달할 전망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품목은 요거트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감.

- 2016년 우유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 감소한 반면, 요거트는 1,032억 위안으

로 전년대비 23% 상승함.

▪2021년에는 2,207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16~2021년 CAGR 16.4%로 성

장할 전망임.

▪치즈시장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 2021년 시장규모는 102억 3,000만 위안으로 2016년의 42억 1,000만 위안 대비 

14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치즈 판매량은 2016년에서 2021년까지 평균 12.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1년에

는 3만 8,8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중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

라 중노년층의 분유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6년까지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2억 3,000만 명이며 

향후 매년 0.6% 상승률을 기록하며 2053년에는 5억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몇 년간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77억 2,800만 위안을 기

록함.

- 이에 따른 잠재 구매력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2020년에는 9

조 2,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임.

▪유아용 분유시장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판매액은 844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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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전년대비 2.3% 소폭 하락하였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은 

7.3%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863억 위안에 달할 전망임.

- 2015년과 2016년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는 출생률 감소 및 해외직구 

증가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것임.

▪산업연구원은 ‘2017~2021년 중국 유제품 산업 발전전망 및 투자전략연구’ 보고

서를 발간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7.6% 상승한 2,993만 2,000톤

이며, 2017년 1~8월 누계 생산량은 1,981만 3,0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8%

상승함.

- 2017년에는 3,059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규모이상 생산업체 수는 627개에 달함.

- 총 매출액은 3,181억 5,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5.59% 상승했으며, 순이익은 

232억 4,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3.12% 상승함.

▪대표 유업회사인 ‘Yili’와 ‘Mengniu’는 여전히 높은 시장점유율를 차지하며 2017년

까지 3년 연속 선두지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각각 22%와 21.8%로 성장할 

전망임.

▪주요 생산지역은 허베이성, 네이멍구 자치구, 허난성임.

- 허베이성은 유제품 생산대국으로 젖소 사육량은 연평균 200만 마리로 중국 

전역 총 사육량의 1/8에 해당하며, 2017년 상반기 생산량은 178만 7,100톤으

로 1위를 차지함.

▪유제품 수입규모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수입액은 6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 상승했으며, 2017년 1~9

월 누계 수입액은 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4% 상승함.

▪최근 3년간 최대 수입국은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순임.

- 2016년 뉴질랜드 수입액은 1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규모 중 29.7%의 비

중을 차지하며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함.

▪2016년 대한국 수입액은 1,050만 달러로 1.7%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7위를 기

록함.

▪중국 소비자들은 분유 구매 시 품질과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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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분유파동으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입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남.

▪주로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식료 잡화점 및 온라인 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음.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국무회심의를 통과해 2013년 5월 1일부

터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을 시행함.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유제품의 검역 및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각 지역의 출

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관할지역 내 수출입 유제품의 검역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함.

▪국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수출국 및 지역정부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어

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 및 관련 규정을 인지해야 하며, 중국 식품안전국가표

준 사항에 부합하는 검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신청등록 시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유제품의 종류 및 브랜드를 명확히 해야 하

며, 수출 시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또한 아래 요구사

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건강한 동물에서 유래

② 가공처리를 거쳐 동물질병이 없음

③ 생산기업은 정부주관부문의 감독 하에 관리되어야 함

④ 안전하며 식용 가능해야함

▪검역신고를 마친 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동식물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수출상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국가질검총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상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함.

▪최초 수입제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지정한 검사보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야 함.

- 최초 수입은 국외 생산업체, 제품명, 원료, 경외 수출상, 중국 수입상 등 정보

가 모두 일치한 유제품이 동일한 항구를 통해 처음 수입됨을 의미함.

▪최초 수입이 아닌 제품은 최초 수입 시에 사용한 검사 보고서 복사본 및 국가질

검총국에서 요구한 검사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중국의 2자녀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유제품시장은 향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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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과거 멜라민 파동으로 자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수입제품에 대

한 선호는 여전히 높음.

▪중국은 해외 유업기업들도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시장으로 여기고, 중국진출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분유시장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른 규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함.

▪중국에서 판매되는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반드시 제품배합 등록 증서를 취득해

야 하며 기업별 브랜드 및 제품의 개수에 제한이 있는 등 2018년부터 요건이 매

우 강화될 예정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1.22.)

□ 베트남, 주류시장 동향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맥주와 와인 등 주류는 중요한 모임에 빠질 수 없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

- 일반적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은 친목회, 결혼, 파티 등에서 주류를 즐기는 문

화임.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6년도 베트남 내 주류 판매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한 

33억 3,100만 리터임.

- 또한 주류 총판매량은 2017년도 기준 전년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베트남 현지신문인 ‘Dan Tri’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 주류 소비량에서 16위를 

차지함.

- 주류 중에서도 맥주가 82%로 2016년도 가장 높은 소비량을 기록함.

▪베트남의 인구는 9,000만 명 이상으로 BMI에 따르면, 2016년도 35세 이하의 젊

은 층이 베트남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함.

- 이와 더불어 베트남 인구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베트남 인구의 1인당 GDP는 2,215달러이며 

전년대비 106달러가 증가함.

- 또한 The US Boston Consulting Group은 베트남 인구의 1인당 GDP가 2020년도

에 3,400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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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2011년도 31%에서 2016년도 34%로 

급격하게 증가함.

-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주류의 소비 또한 증가함.

▪베트남은 주목받는 관광지임.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 베트남에 유입

된 외국인 방문객은 전년대비 26%가 증가하였음.

- 관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주류 산업 또한 수혜를 받고 있음.

▪사이공 맥주를 생산하는 Sebeco와 하노이 맥주를 제조하는 Habeco가 2016년 전

체 베트남 시장의 60%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이러한 높은 시장점유율은 이 두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주

류를 공급하여 왔기 때문임.

▪반면, 최근에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프리미엄 맥주가 주목을 

받고 있음.

▪2012~2016년 간 Sabeco와 Habeco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감소함.

- 반면, Heineken과 Sapporo와 같은 프리미엄 맥주는 판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리터당 3만 4,000동 이상의 맥주를 프리미엄 맥주로 정의함.

[맥주]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Sabeco의 Saigon Export, 333 Export, Saigon Lager의 제품이 베

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음.

- 세 개의 제품은 각각 16.5%, 13.2%, 10.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베트남 북부지역에서는 Hebeco가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꼽힘.

- 대표적인 맥주로는 Hanoi(14%), Thanh Hoa(2.2%), Bia Hoi Ha Noi(2.1%)가 있음.

▪시장조사업체인 FPT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내 맥주 소비패턴은 지역의 특성

에 따라 다르다고 함.

▪베트남 북부지역의 탱화, 응에안, 하딩 세 지역의 맥주 소비량이 베트남 전체의 

35%를 차지함.

- 베트남 북쪽지방의 사람들은 ‘Bia Hoi’라 불리는 전통적인 라거 비어를 즐기는 

경향이 있음.

- Bia Hoi는 주로 길거리에서 쉽고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며, 2016년도 가장 소비

량이 높은 맥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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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Saigon special’, ‘Heineken’, ‘Tiger’와 같은 종류의 맥주도 북부지역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임.

▪베트남 중부지역의 경우, 맥주 소비량은 베트남 전체의 6% 정도 차지함.

- 중부지역에서 인기 있는 맥주는 덴마크 맥주인 ‘Huda’임. 베트남 중부지역의 

경우, 홍수 등의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맥주 소비량이 저조함.

▪베트남 남부지방은 연간 내내 춥지 않은 날씨가 지속돼 맥주 소비량이 베트남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소비량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알려짐.

- 또한 호찌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즐

기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음.

[와인]

▪2016년도에는 베트남 현지 와인 생산업체인 ‘Thang Long Liquor’와 ‘LamDong

Foodstuffs’가 베트남 내 전체 소비의 32%를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 외국 브랜드

의 와인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음.

▪유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으로 수입된 와인 중 프랑스, 이탈

리아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와인이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에서는 여러 와인 종류 중에, 레드와인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됨. 2016년 레드와인의 판매액은 전체 와인 판매액의 52%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0% 상승한 2억 1,200만 달러에 이름.

[증류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의 주 소비층은 소득 중상위층의 남성이었으나, 최근 

여성들의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음.

▪베트남 현지에서 인기가 있는 증류수로는 무색 증류수(White spirits)로, 2016년도

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함. 판매액 규모로는 4,530만 리터로, 전체 증류수의 

83%를 차지했음.

▪베트남 전체 주류 소비의 60%가 남부지방에서 소비되고 있음.

- 또한 호찌민에서는 외식문화가 발달하여 외국기업들이 첫 번째 시장 진출지

로 공략하는 지역이기도 함.

▪베트남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설날에 와인과 증류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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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에는 주류 구매가 급격히 증가함.

▪또한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젊은 베트남 소비자층 사이에서 한국 음식과 주류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국 주류는 크게 소주, 막걸리, 홍삼주

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1.23.)

□ 중국, 커피 소비 급증 

▪현재 중국의 1인당 연평균 커피소비는 5잔에 불과하나, 식습관의 변화, 서구문

화의 영향 그리고 소득 증가 등의 요인으로 최근 중국의 커피 소비가 빠르게 증

가하는 추세임.

▪현재 중국의 1인당 커피소비 증가율은 세계 평균 커피소비 성장률인 2%의 10배

인 약 20%를 상회함.

- 일부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의 커피 소비 증가율은 30%이며,

베이징과 상하이의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는 20잔까지 증가함.

▪중국 운남성 보이시는 중국 보이차의 명칭이 유래된 주요산지로 중국의 주요 차 

재배지임. 최근 중국의 커피 소비 급증으로 중국 커피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

나고 있음.

- 운남성의 재배면적은 중국의 90%를 점유하여 작년 커피 생산량이 6만 톤을 

돌파함.

- 그 중 보이시의 생산량은 5만 톤으로 그 시장가치가 약 17억 위안(한화 약 

2,890억 원)에 달함.

▪2016년 9월 중순 스타벅스는 중국의 강사부와 협력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프라푸치노(Frappuccino)’ 병음료를 마트,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에 출시함.

- 또한 2017년 7월 말 중국 화동시장의 중국 합자회사 주식 50%를 13억 달러

(한화 2,210억 원)에 매입하여 중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코스타 커피의 모회사인 Whitbread그룹은 중국 합자회사 주식 49%를 3.1억 

위안(한화 520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네슬레는 중국 현지 커피체인 BlueBottle 주

식의 68%를 매입하여 최대 주주가 됨.

▪북미와 유럽의 1인당 연평균 커피소비량은 400잔, 한국과 일본의 커피소비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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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80잔 과 360잔으로 중국의 1인당 커피소비량은 이들 국가에 비하면 아직 

10%에 불과함.

- 그러나 현재 중국의 급속한 커피소비 성장세를 감안할 경우 중국 커피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한 것으로 평가됨.

▪현재 중국 커피소비의 90%는 가격이 저렴하고 개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인

스턴트 커피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소비 고급화와 문화 공간 수요 증가로 카

페를 통한 소비비중은 점차 증가할 전망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1.29.)

□ 베트남, 소스류 제품 시장 동향

▪급속한 도시화로 생활 패턴 바뀐 현대 베트남인들의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음.

- 농촌을 떠나 도시에 정착한 인구가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시외지

역이 개발됨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생활패턴도 변화하며 요리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및 소스류제품에 수요가 증가함.

▪실제로 베트남의 도시인구 비율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 전체 인구 대비 도시거주 인구 비율은 35%에 불과하지만 2015~

2020년 동안 연간 평균 2.59%씩 그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CIA).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에 2016년 기준 정식으로 신고된 요식

업체들의 총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9% 증가한 323조 동(142억 달러)임.

- 동년도 현지의 아시아 전문음식점은 약 11만 5,550곳이었는데, 이는 전체 요

식업 등록업체 수 대비 약 99%에 이르는 비중임.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특히 한국과 일본 요식업체 수가 하노이, 호

찌민시와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함.

▪이는 첫째, 한국과 일본이 베트남의 최상위 투자국가로서 요식업을 포함한 다양

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호 문화교류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친숙

하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임.

▪둘째, 베트남인은 보편적으로 서양식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의 음식이 더 건강하

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또한 일반적인 현지 소비자들은 서양식과 비교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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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음식이 향미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거부감이 덜 한 것으로 분석됨.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소비자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간

편식품 및 외식 수요 증가가 향후 소스제품 시장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으로 분석됨.

- 소스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요식업체나 타사에 OEM방식의 납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 아직 베트남은 한국과 비교하여 이러한 납품 형태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님.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1~2016년 간 베트남의 조리용 양념장시장은 연평균 

18.4%씩 성장하여 2016년에는 1,408억 동(628만 달러) 규모의 제품이 유통됨.

▪해당 조사업체는 현재 조리용 양념장의 시장규모가 허브 및 향신료시장보다 작

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이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이하의 젊은 소비자층의 생활 패턴변화로 인해 

요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설립한 일본기업 ‘Kewpie’는 현지인들의 취향에 따른 제품 

개발과 현지 물가를 반영한 적합한 가격정책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외국 본고장에서 직수입된 다양한 소스류가 베트남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

- 한식의 고기양념은 한식 고유의 차별성과 친숙함으로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

에게 긍정적임.

▪현지 언론자료와 소매유통업계 종사자 및 현지 소비자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베트남 마트에서 유통되는 한국의 인기 가공식품은 라면, 김, 한식 소스류 등임.

- 한식 소스의 경우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는 쌈장과 고추장, 특히 고기를 재우

는 양념장에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음.

▪베트남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식당들의 주요 메뉴는 ‘한국식 고기 구

이(Korean BBQ)’임.

- 덕분에 한국식 고기양념 맛에 익숙해진 현지 소비자들은 이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한식 고기양념은 우리 고유의 차별성이 최대 강점으로 작용함.

▪참고로 현재 베트남 전역에 가장 많은 지점을 확보한 한식당은 King BBQ(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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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Gogi House(55개)임. 이들의 주력 메뉴는 한식 돼지고기 구이이며, 한국에서와 

같은 양념 및 장을 제공함.

- King BBQ는 베트남 Redsun-ITI Corporation, Gogi House는 베트남 Golden Gate

Restaurant Group이 투자한 현지 요식업 브랜드임.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가공식품 브랜드들은 현지에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일본과 한국이 활발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역내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음.

▪베트남의 주요 소스류 제품 수입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은 완

제품 이외에도 가공단계 중간에 투입되는 소스 원재료(B2B)를 베트남에 수출하

기도 함.

▪중국(홍콩)은 두반장, 굴 소스 등으로 유명한 Lee Kum Kee 상품들이 베트남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음.

▪베트남의 최대 소스류 제품 수입국은 태국임.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인기 태국 소스(완제품)는 LOBO와 maepranom이며, 주요 

가공식품은 팟타이, 태국식 커리 종류, 똠얌(Tom Yum) 페이스트 등임.

▪2011~2015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양념장 수출은 83.7% 성장함(K-stat).

- 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고기양념이나 우리나라 전통 장은 HS Code 2103 90으

로 분류돼 베트남으로 수입되고 있음.

- HS Code 2013 90 하, 8개 품목 번호의 HS Code는 4개임(∆칠리 소스 ∆생선 

액젓 ∆기타 벨라찬(blachan)이 함유된 혼합 조미료 및 시즈닝 ∆기타).

- 해당 HS Code에 속하는 우리의 대표 수출품은 고추장, 향미 증진제, 한국 제

조 후리가케, 기타 장류 및 양념장 등임.

▪한국의 대베트남 양념 소스류 품목의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생

산시설 확대 및 내수시장 점유 확대 전략에 기인함.

- 장 및 양념 소스류 제품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기업들은 CJ Foods

Vietnam, Miwon Vietnam, Lotte Logistics Vietnam, Dong Seo Vietnam 등이 대표적

이었음.

- 우리나라의 CJ, 오뚜기, 대상 등 주요 양념 소스류 제조업체들은 이미 10~20

년 전에 베트남에 진출하여 자리를 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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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특히 2010년 전후, 베트남 내 생산라인을 인수하거나 제조공장을 새로 

확보하는 등 현지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베트남에서의 최종 공정을 위한 반가공 양념소스류 수출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이러한 B2B 목적의 수출 이외에도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따라 다

양한 양념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해 시장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베트남 양념소스류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품은 베트남의 

국민 조미료인 전통 액젓(늑맘, nước mắm)임.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전체 양념소스 및 조미료시장에서 늑맘

의 판매 비중은 약 53%임. 두 번째로 판매량이 높은 것은 국물에 향미를 더

하는 조미료 또는 스톡(17.2%)임.

▪베트남의 소스 및 조미료 시장에서 주류상품은 현지 전통 액젓, 베트남 쌀국수

나 현지 음식에 적합한 향미 증진 조미료 및 스톡 종류임.

▪현지 주요 대도시 내 한국 식당들이 주로 취급하는 음식은 고기 종류(Korean

BBQ)임.

- 한국 예능 및 드라마에서 해당 음식을 시각적으로 우선 접한 덕분에 현대 유

통채널에서 판매되는 한식 고기양념 제품에 현지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분석됨.

▪베트남 현지기업들의 생산시설 투자 확대와 최근 베트남이 다수 체결한 자유무

역협정으로 외국 소스류 수입이 확대되면서 베트남 소스류 및 조미료 시장의 경

쟁도 심화되고 있음.

▪베트남에서 소스류 제품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현지기업 Cholimex의 초기 주

요 생산품은 베트남 칠리소스, 생선 액젓 등임.

- 최근 고기양념 소스를 신제품으로 출시하였으며, 현지 기업 Barona는 한식 갈

비 소스와 김치찌개 페이스트도 출시함.

▪이처럼 최근 현지의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한식관련 신제품 출시는 현지 

소비자들의 한식 양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현지 기업들이 탄탄히 구축한 브랜드 신뢰도와 경쟁력으로 인해 우리

나라 기업의 양념제품이 이들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존재함.

▪이에 우리나라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활용하여 제품을 

차별화하고, 고품질·고급화 이미지로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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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2.04.)

□ 일본, 1인 가구의 신선채소 구매 증가 

▪일본의 샐러드 소비증가가 확대되고 있음.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의 非농림어업 세대의 연간 샐러드 평균 지출금액은 2008년 2,910엔에서 

2016년에는 4,561엔으로 증가함.

- 2009년에 약간 감소했지만, 이후 9년 동안 56.7%의 성장률을 보임.

▪최근 샐러드시장은 편의점 대기업과 헬스장이 협업한 상품이 출시되는 등 시장

이 활성화되고 있음.

- 특히, 기존의 애피타이저로 인식되던 샐러드는 닭가슴살과 함께 한 끼 식사

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2인 이상의 非농림어업 세대의 양배추, 양상추, 토마토 지출금액이 전반적으로 

무, 우엉, 단호박 지출금액 보다 높았음.

- 이는 익혀서 먹는 채소보다 신선상태로 먹는 채소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

여줌.

▪조미료의 소비증감에서도 드레싱, 마요네즈 등 샐러드에 이용되는 조미료의 성

장률은 높고, 간장, 된장 등 요리에 필요한 조미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최근 2012~2016년간 1인 가구의 샐러드 지출금액을 보면 2016년은 남녀평균 

4,643엔(2012년 대비 38.3% 증가)임.

- 남성이 5,862엔이며 여성은 3,571엔으로 남성의 샐러드 소비금액이 여성 보다 

높았음.

- 반면, 같은 시기의 1인 가구 신선채소 지출금액은 남성이 1만 7,255엔인데 반

해, 여성은 3만 9,354엔으로 2만 엔 이상의 차이를 보임.

▪1인 가구 남녀는 공통적으로 샐러드를 많이 섭취하지만, 남성은 완제품으로 판

매되는 샐러드를 구매하는 반면, 여성은 신선채소와 드레싱을 곁들여 직접 요리

하여 먹는 경향을 볼 수 있음.

▪일본 소비자들의 신선채소, 샐러드, 드레싱 등에 대한 지출금액 증가는 소비자

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음.

- 특히 신선채소 수출에는 안전성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안전성이 확보된 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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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인용 샐러드 채소 등을 다양한 제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2.15.)

□ UAE, 모든 식품에 부가가치세 부과 

▪ 걸프 뉴스(Gulf News)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UAE에서 빵과 쌀 등 필수

식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식품에 부가가치세(VAT)가 5% 부과될 것이라고 함.

▪이미 2015년도 걸프만 주(州)는 2018년도부터 부가가치세(VAT)로 재화 및 서비

스에 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부과된 세금은 주정부 수입을 늘리고 

도시개발 및 현대화에 투자한다고 언급함.

▪하지만 2015년도 공식 발표된 초안과 다른 몇 가지 명백한 변화가 있는데 필수 

항목 100개가 부가가치세 면제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필수식품이 제로 등급 품

목리스트에서 제외됨.

- 제로 등급은 정부가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우대 상태를 말하며 

과세되지 않음을 의미함.

▪칼리드 알 부스 타니(Kalid Al Bustani) 연방세무당국 FTA(Federal Tax Authority) 사

무총장은 걸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GCC협약에 따라 모든 식품품목은 정부의 

주권 하에 있으며 필수식품은 이번에 제로등급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반면 대중교통, 상업 항공사, 투자 등급 귀금속,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교육 및 

건강관련 상품 및 서비스, 임대 및 부동산 판매는 제로 등급리스트에 포함됨.

▪UAE 비거주자 및 관광객의 경우 제품 구입 후 세금환급절차를 통해 부과된 부

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모든 아랍 에미리트 연방 기업이 새로운 법률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FTA(Federal

Tax Authority)가 새로운 웹 사이트(www.tax.gov.ae)를 개설함.

▪UAE 정부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부과에 이어 2018년 1

월부터 모든 식품에 부가가치세가 새로이 부과되면 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과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변화된 세금제도에 

따른 대응 마련이 필요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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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메리카

□ 2018년도 새롭게 떠오르는 5가지 식물기반 유제품 대체음료

▪시장조사회사 Packaged Facts(PF)에 따르면 2018년에는 보리, 대마, 퀴노아 등으로 

만든 식물기반 대체음료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유제품 및 낙농제품 대체음료 시장이 2021년까지 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이 중 40%는 식물기반 유제품 대체음료가 차지할 것이라고 조사됨.

▪지난 몇 년 동안 전형적으로 코코넛우유, 아몬드우유 및 콩우유 등 견과류 및 콩

을 기반으로 한 우유대체품이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음.

- 새롭게 개발되는 식물기반 유제품은 2018년에 더 많은 소비자가 찾을 것으로 

예상됨.

▪다음은 2018년에 주목할 만한 5가지 식물기반 유제품 대체음료임.

(1) 보리 우유 (Barley milk): 섬유질, 셀레늄, 비타민B, 구리, 크롬, 인, 마그네슘 등 

중요 비타민과 미네랄 제공

(2) 아마유 우유 (Flax milk):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하며,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항

산화 제질 함유

(3) 대마 우유 (Hemp milk): 오메가-3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 및 필수아미노산 풍부

(4) 완두콩 우유 (Pea milk): 칼슘, 철, 구리, 아연 및 망간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

며, 혈액응고를 위한 비타민 K, 티아민, 비타민 A 함유

(5) 퀴노아 우유 (Quinoa milk): 단백질, 섬유소, 비타민 및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및 인과 같은 미네랄 함유 

▪PF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변화는 식물기반 식품이 동물성 식품보다 건강

하다는 소비자 인식 변화에 기인한다고 함.

-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로 동물기반 제품보다 식물기반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음.

▪전반적인 낙농제품 대안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 기반 원

료를 이용한 유제품 대체 음료 및 기타 식품들이 계속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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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

□ 네덜란드, 채식시장 성장세 

▪네덜란드 채식연합(Vegetariersbond)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체 인구 중 베지테리언

(vegetarian)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5%임.

▪네덜란드 식품소비조사기관 RIVM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체 인구 중 ‘베

지테리언, 비건’으로 분류되는 소비자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3년간 1.1%에서 

4.4%로 상승함.

▪2015년 네덜란드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의 뒤를 이어 전체 인

구대비 베지테리언 인구가 6번째로 많은 국가임.

▪비건, 베지테리언 음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업체 ‘HappyCow’

에 따르면, 네덜란드 인구 100만 명당 베지테리언 식당은 약 8.9개로, 이는 유럽 

평균에 해당함.

▪네덜란드 연평균 1인당 육류 소비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네덜란드 

연평균 1인당 고기 소비량은 75kg으로, 이는 2014년에 비해 1kg 감소한 수치임.

- 2016년 네덜란드 Wageningen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네덜란드 육

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영국, 독일과 함께 유럽 채식시장 TOP5 국가 

중 하나임.

- 최근 지속가능한 환경, 동물 복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네덜란

드 소비자들은 점차 채식을 선택하고 있음.

▪네덜란드 정부 산하 조사기관 RIVM의 과학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동물 단백질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장했으며, 학계와 정부에서는 육류 제품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자는 논의가 시작됨.

▪2016년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Nature and Environment(Natuur en Milieu)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체 인구의 86%는 보통 채식주의 식사를 지향하며, 상황에 

따라 육류와 생선을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반채식주의자)임.

▪또한 2015년 네덜란드 채식연합(NVV)은 네덜란드 베지테리언 수는 아직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와 같은 베지테리언과 플렉시테리언 수의 증가는 육류대체식품 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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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줌.

▪2011~2016년 네덜란드 가공육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와 매출액이 감소했

지만, 육류대체식품은 시장규모와 매출액이 상승함.

- 해당 기간 육류대체식품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12.9%, 매출액 측면에서 11.2%

성장률을 기록함.

▪육류대체식품의 가격은 소폭 하락함. 이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 개발로 선택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내에서의 가격 경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임.

▪2010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육류대체식품 생산업체 ‘The Vegetarian

Butchers(De Vedetarische Slager)’는 2017년 11월 기준 현재 세계 14개국에 총 3,000

개의 매장을 두고 있음.

▪The Vegetarian Butchers는 고품질 육류대체식품 생산, 탄소발자국 감소, 동물 복

지 향상을 목표로 베지테리언 버거 패티, 소시지, 미트볼, 베이컨 등 다양한 종

류의 육류대체식품을 생산하고 있음.

▪슈퍼마켓 채식 즉석식품(Ready Meal) 판매도 증가하고 있음.

▪즉석식품 시장 또한 육류대체식품을 바탕으로 한 즉석식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

며, 다수의 대형 식품업체 및 슈퍼마켓은 새로운 채식 브랜드와 제품을 런칭함.

▪네덜란드 대표 슈퍼마켓 ‘Jumbo’는 채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PB

브랜드 ‘Veggie Chef’를 새롭게 출시함.

- 해당 브랜드는 콩고기 등 육류대체식품으로 만든 21개의 베지테리언 제품과 

19개의 비건 제품을 포함하고 있음.

- Jumbo는 총 86개의 채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또한 Jumbo는 PB 브랜드 ‘Veggie Monday’를 새롭게 출시하여 소비자들이 최소 일

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 식사를 하도록 유도함.

▪콩고기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중소기업 BOON FoodConcepts는 ‘2017 제12회 네덜

란드 중소기업 혁신 TOP100’에서 8위를 차지함.

▪BOON FoodConcepts는 지속 가능한 환경 및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동물 단백질

을 대체할 ‘슈퍼푸드’로 콩의 가능성에 주목해 다양한 종류의 콩을 직접 재배하

고 콩고기를 생산함.

▪BOON FoodConcepts는 조리가 빠르고 간편한 즉석식품 형태의 콩고기 버거패티,

콩고기 미트볼 등 육류대체식품을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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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 제품을 네덜란드 대표 슈퍼마켓 Jumbo, DEEN, EMTÉ등에 납품함.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유럽시장에서 식물성 우유의 성장으로 우유 매출이 상대

적으로 감소함.

- 2015년 Alpro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유제품시장 전체 매출의 

3.9%는 식물성 우유가 차지함.

-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수치는 15~2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대표적인 네덜란드 식물성 우유 브랜드 ‘Alpro’는 두 가지 재료를 혼합한 새로운 맛

의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2017~2020년 간 우유를 대신할 식물성 우유시장에서 두유가 최다 소비될 것으

로 보이나, 성장률은 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해당 기간 아몬드, 마카다미아, 코코넛 등 견과류 및 쌀, 귀리 등 곡물 

우유는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임.

▪대두는 전체 식물성 우유시장 3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식물성 우유 재료로 사

용되고 있지만, 점차 소비자들은 재배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 없으며,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 식물을 찾고 있음.

▪대표적인 네덜란드 식품 기업 ‘Unilever’는 2016년 아이스크림, 차 등 스낵부문

에서 3.5% 성장률을 기록함.

- 이러한 성장은 새롭게 출시한 비건 아이스크림이 주도함.

▪Unilever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Ben & Jerry’s’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비건 아이

스크림 라인을 새롭게 런칭함.

- 해당 아이스크림은 4가지 종류의 맛이 있으며, 우유 대신 아몬드우유를 사용

하여 기존 제품보다 약 80% 비싼 가격으로 판매됨.

▪Unilever는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채식 열풍이 불고 있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지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임.

▪대표적인 네덜란드 식품기업 Unilever는 유럽채식연합(EVU)과 파트너십을 체결

하고 Unilever 500개 제품에 EVU의 채식인증마크 “V-label”을 부착함.

▪2017년 11월 기준 현재 네덜란드에서 채식인증은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채식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신뢰도가 높

아 구매율이 상승함.

▪유럽채식연합 채식인증마크 V-Label을 부착하기 위한 대략적인 자격 요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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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음.

▪제품은 ‘비건’ 또는 ‘베지테리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야 함.

- 제품에 육류가 포함돼서는 아니 되며, 더 나아가 '비건' 제품의 경우 제조과정

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노동력 또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유전자조작(GMO) 제품 및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경우에도 채식인증마크를 

받을 수 없음.

- 제품 생산과정에서 동물성 원료에 의한 오염도가 0.1%(1g/kg)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제품 포장 또한 가능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가공육, 생선, 달걀, 동물성 우유, 로열젤리, 동물성 왁스, 코치닐 등 동물성 식용 

색소 등은 채식인증마크를 취득할 수 없음.

▪2016~2017년 네덜란드 가공육 시장 매출액은 감소하는 반면, 육류대체식품 시

장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2021년 네덜란드 육류대체식품 시장 예상 매출증가율은 27.7%임.

▪건강, 환경 영향,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줄 것임.

- 광우병 등 육류 스캔들로 인한 가공육에 대한 불신 또한 소비자들이 육류대

체식품으로 소비 패턴을 전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

▪육류대체식품 시장에 투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제품 선택범위가 늘어남에 따

라 시장 내 가격 및 품질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1.23.)

□ 스위스, 유통체인 Coop 식용곤충 판매 시작 

▪지난 5월 스위스는 곤충을 원료로 한 식품 판매 허가 법안을 통과하였고 이에 

맞추어 스위스 거대 유통체인인 ‘Coop’은 스위스 곤충 유래 식품제조업체 ‘ssento’

곤충버거 패티와 곤충 볼을 상품화하기 시작함.

▪곤충 섭취는 유럽인에게는 생소한 식문화이지만 최근 유럽에서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며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기존의 육류를 대체할 미래의 식품으로 각광

을 받고 있음.

▪유럽의 식용 곤충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연

간 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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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발표된 Pepsico Incubator 프로그램에서는 ‘JIMINI’S’라는 프랑스의 식

용곤충 스낵업체가 선정되었음.

▪2012년에 설립된 JIMINI’S는 메뚜기, 귀뚜라미 등의 곤충을 가공하여 랑고, 참깨,

마늘, 허브, 파프리카 등의 향을 가미한 스낵을 판매함.

▪지난 6월 23일에는 브뤼셀에 유럽 최대 규모의 식용 귀뚜라미 도시 농장이 개관됨.

- 이 농장의 주인은 ‘Little Food‘라는 벨기에의 스타트업으로 식용으로 쓰이는 

귀뚜라미를 생산·가공하여 판매함.

▪곤충 섭취가 유럽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EU차원에서 식용곤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임.

▪고단백질 경제적으로 고효율인 한국의 전통식품군 중 신상품으로 개발 및 현대

화가 필요함.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곤충을 소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국가로 향후 

유럽시장에서 식용곤충이 대중화될 경우 이는 한국의 곤충 유래 식품 생산업체

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유럽 식용곤충시장 동향을 주

시할 필요성이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1.24.)

□ 터키, 건과일 시장 현황  

▪터키는 세계 7위의 농업생산국 식량자급률이 95% 이상임.

- 농업에 유리한 기후, 젊고 풍부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건무화과, 건포도, 건살구 생산은 세계 최고 수준임.

▪터키에서 유럽연합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 또한 씨 없는 건포도, 건무화

과, 건살구이며, 총 건과일 수출 중 54%는 씨 없는 건포도, 16%는 건살구, 15%

는 건무화과에 해당함.

- 2016년도 터키의 건과일 수출양은 그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함.

▪터키의 건과일 수출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영국이며 독일과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음.

- 터키 건과일의 대표적 수출국가인 EU는 터키 건과일 수출의 65%를 차지함.

▪2023년까지 터키의 건과일 수출 목표액은 30억 달러임.

- 여러 가지 건과일이 혼합되어 하나로 포장된 건과일 수출과 관련하여 터키에

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이 부족한 열대과일의 경우 수입 후 가공, 포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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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품으로 수출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할 계획임.

- 또한 작물의 품질 향상 및 유기농 농업과 관련하여 생산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한편 한국, 일본 등 극동지역 진출을 목표로 하는 터키의 에게지역 수출자협회

(EIB)는 이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Food Week Korea 2017’ 에 참여하여 터키 

건과일 등 여러 식품을 홍보하고, 코엑스 행사 조직위와 함께 한터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력의정서에 서명함.

▪에게지역 수출자협회는 한국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식품들로 건무화과, 건살구,

건포도, 건토마토, 올리브유, 다양한 허브 종류, 파스타, 소스, 피클 등을 언급함.

▪터키의 건과일은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높음.

-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극동지역 터키 식품 수출의지와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

로 많은 수요와 수출 활동이 기대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1.28.)

□ 우크라이나, 겨울 유채 영농환경 분석

▪우크라이나는 흑토 농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곡물(밀, 옥수수, 콩, 해바라기, 유채 

등)이 재배 가능함.

- 유채의 경우 토양의 비옥도가 높고, 강수량이 충분해 일정 기온이 유지되면 1

헥타르당 4톤 이상도 수확 가능함.

▪특히, 겨울 유채는 겨울 기후조건에 맞게 특화된 식물로 겨울 밀과 더불어 우크

라이나의 농업 생산성으로 높여주는 작물임.

▪유채는 많은 보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방 종자(Oilseed)로 1℃이상에서 발아를 

시작하며, 14~17℃에서 줄기 출현해 가을 동안 성장을 지속하고, 6~8개 잎이 

출현하면 겨울 동안 높은 생존율을 보임.

- 유채는 연간 강수량이 600~700㎜ 정도 좋은 수분 조건이 필요함.

▪개화시기의 강수량이 충분치 않으면 수확량 감소로 이어짐.

- 수확은 유채 재배기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품질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침.

- 종자의 습도가 12% 이하, 줄기의 색상을 보고 수확을 진행하되 아침, 저녁에 

수확함.

▪장기간 보관 시에는 종자 수분이 8% 이하여야 하고, 높은 수분을 가진 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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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에서 온돌건조기로 건조되어야 함.

- 유채는 50kg 이하 포장에 4~5℃의 온도에서 보관함.

▪우크라이나에서 오일용 곡물은 해바라기, 유채, 콩이 3가지 대표 작물임.

- 오일용 곡물의 재배면적은 2000~2016년에 320헥타르에서 840헥타르 증가했

으며, 모든 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33%로 증가함.

▪유채는 오일용 곡물 중 6%에서 20%로 증가함.

- 우크라이나의 유채 생산량은 아직 최고수준은 아님.

- 곡물 윤작을 유지하지 못하고 농업 기술, 농기계류, 종자 등의 품질이 낮은 

수준임.

▪우크라이나 유채 수확량은 2010년부터는 현재까지 1헥타르당 262만 톤으로 꾸

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 우크라이나 각 농가가 현재 개발된 영농법을 계속 적용한다면, 앞으로 유채 

수확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우크라이나에서 현재까지 해바라기와 유채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나타

남. 글로벌 시장에서 유채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증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농

가에서 유채 재배가 확대될 수 있음.

▪작물 수익성은 다음연도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성이 낮은 작물은 높은 

작물로 대체되어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침.

▪우크라이나 유채 생산은 2018~2020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의 유채 수확량 예측은 1헥타르당 300만 톤으로 예상되므로, 수익

성이 호전될 것으로 보임.

▪유채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①대량 재배를 위한 영농자금 

조달, ② 적절한 영농법 적용, ③ 우수한 종자 적용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2.05.)

□ 독일, 차 시장 동향 

▪독일에서 차(Tea)는 와인, 커피와 함께 대표적인 기호음료이며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

▪2016년 독일거주 인구 1인당 차(커피, 허브·과일 차를 제외한 홍차, 녹차) 소비량

은 약 28리터로 따뜻한 음료 중에서는 커피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음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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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이 차 트렌드에도 반영되고 있어,

다양한 한국 차 제품의 독일 시장진입 기회가 높아짐.

▪독일의 2016년 기준 차의 총 매출액은 6억 5,570만 유로임.

- 2016년 독일 거주 인구 1인당 차 소비량은 28리터로 10년 전보다 평균 3리터

를 더 마시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독일은 차 원료를 중국, 인도 등의 나라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하

는 차 생산국임.

- 2016년 5만 7,518톤의 차를 수입하여 같은 해 EU개국으로 2만 5,413톤의 차 

제품을 수출함.

▪독일에서 차(Tea)는 와인, 커피와 함께 대표적인 기호식품이며 소비량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차(홍차+녹차) 소비량은 총 1만 9,220톤으로 독일 국민 1인당 평균 소

비량은 28리터임. 독일은 홍차의 소비량이 녹차 소비량보다 약 2.5배 많음.

▪독일의 소비자들은 먹고 마시는 식·음료품의 생산방식 및 유통환경에 대해 관심

이 높음.

- 이와 관련해 유기농 제품만을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다양한 차 제품을 찾아 

볼 수 있음.

- 차 제품은 제조 시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 시 

재료가 생산된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함.

▪기존의 잎녹차, 티백 제품 외에도 가루 녹차(말차)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요리 또는 베이킹에도 녹차를 사용하는 등 가루녹차 제품이 늘고 있음.

- 가루녹차가 다이어트 및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으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각종 매체의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

- 2015년 독일 내 가루녹차 매출액은 276만 3,000유로였으나, 2016년 매출액은 

700만 6,000유로로 약 2.5배 성장함.

▪독일의 차(HS Code 0902) 수입규모는 2015년도에 약간 주춤했으나, 2016년 독일

의 차 전체 수입액은 2억 3,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5% 증가했으며,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차 시장의 최대 대독일 수출국은 중국과 인도 두 국가로 수입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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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도의 수출액은 2016년도 중국의 수출액이 약 1.89% 감소한 것에 반해 

약 8.39%증가함.

▪우리나라의 대독일 차 수출액은 2016년도 120만 달러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독일의 차 제품의 대부분(52.9%)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을 통해 유통됨. 독

일에서 차 제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형태는 기본적인 티백제품이

며, 전통적인 포장형태인 잎차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현재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포장형태는 피라미드 형태의 삼각티백,

리프컵(Leafcup), 마스터백 등이 있음.

▪한-EU FTA 협정으로 인해 한국 제품은 독일을 포함 대유럽 수출 시 무관세가 

적용됨.

- 차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확인의무사항(식품규정) 외에 큰 규제사항 없음.

- 대형 수입상 또는 전문 유통 바이어들은 제품 규격이나 라벨링, 포장, 통관,

물류 등의 수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장 진출 시 적절한 현지 파트

너 발굴이 필요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식음료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

리 잡고 있어, 안정적인 소비처가 형성돼 있음.

▪또한 차는 웰빙 트렌드에 따라 건강음료로 인식되고 있어 유기농 매장에서의 소

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독일에서 한국의 전통차나 녹차 등에 대한 노출빈도가 아직은 높지 않으나, 대

규모의 차 생산업체 또는 차 전문매장에서 한국의 차 원료 또는 제품을 조금씩 

취급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차·음료 관련 전문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해 독일 및 유럽 차 시장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2.08.)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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